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과 전환에 관한 연구: 선한청지기교회를 중심으로 by Song, Byungjoo, 송병주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Projects / 선교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4-1-2019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과 전
환에 관한 연구: 선한청지기교회를 중심으로 
Byungjoo Song 송병주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gm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송병주,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과 전환에 관한 연구: 선한청지기교회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선교대학원, 2019.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Projects / 선교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A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MISSIONAL CHURCH’S JOURNEY AND CONVERSION 
THROUGH THE MISSIONAL DISCIPLESHIP SMALL GROUP 
MINISTRY: A CASE STUDY OF GOOD STEWARDS CHURCH 
written by 
Byungjoo So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ntor: Sanghoon Lee, PhD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ril 2019 
 MISSIONAL CHURCH’S JOURNEY AND CONVERSION THROUGH 
THE MISSIONAL DISCIPLESHIP SMALL GROUP MINISTRY: A 
CASE STUDY OF GOOD STEWARDS CHURCH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과 전환에 
관한 연구 - 선한청지기교회를 중심으로- 
By 
Byung Joo Song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April 2019 
 ii 
ABSTRACT
Song, Byung Joo  
2019   “Missional Church’s Journey and Conversion through the Missional Discipleship 
Small Group Ministry: A Case study of Good Stewards Churc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98 p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how the missional discipleship has been 
actualized through the missional small group movement which is ministered by the second pastor 
of Good Stewards Church.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ed: 1. What are the limitation and direction of the pre-
existing disciple-making programs? 2. What are the general evaluation and critiques of the pre-
existing disciple-making programs? 3. What is the meaning of stewardship as a biblical 
foundation for the missional discipleship? 4. What education curriculum can fulfill the missional 
discipleship? 5. What system of the missional small group and practical program can fulfill the 
missional discipleship? 
This research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present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the goal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the key subject and questions of 
the research, the limitation of the research, the methodology of the research, and overview of the 
research. The second chapter evaluates the pre-existing disciple-making program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missional discipleship through analysis. The third chapter establishes the 
stewardship as the biblical foundation for missional discipleship. The fourth chapter explains the 
education system which can actualizes the missional discipleship. The fifth chapter introduces the 
reality which can actualize missional discipleship and the programs which were applied to 
missional small group ministry. Finally, the sixth chapter ends with a conclusion and a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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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needed for converting a 
traditional church to a missional church is to give missional inspiration to the community and to 
develop the practical process. Good Stewards Church established the missional discipleship 
which is based on stewardship and underwent a missional journey through the process of 
applying the stewardship to the small group ministry. The missional church is not about 
completion. The missional church is about building up the culture and the infra-structure which 
can help local churches restore the calling for the Kingdom of God and encouraging church 
members to participate voluntarily in the mission of God. 
 
Mentor: Sanghoon Lee, Ph.D.                                                                                            334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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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송병주  
2019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과 전환에 
관한 연구 - 선한청지기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98 pp. 
본 연구의 목적은 선한청지기교회의 2대 목사로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위해 
선교적 제자도를 어떻게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통해 실현 했는지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질문은 1. 기존 제자훈련의 한계와 방향성은 무엇인가? 2. 기존 제자훈련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비평적 요소는 무엇인가? 3.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근거로서 청지기 
됨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4.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양육구조는 무엇인가? 5.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서 선교적 소그룹과 실제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이다.  
연구의 개관으로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표와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와 질문들, 연구의 한계, 연구의 방법론 그리고 연구의 개관이 제시된다. 제 2 장은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와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성을 분석 제안한다. 제 
3장은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근거로 청지기됨에 대해 정립한다. 제 4장에서는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양육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실제와 프로그램을 선교적 소그룹에 적용했는지 소개한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전통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 내에 선교의식을 불어넣고 이를 실체화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선한청지기교회는 청지기 정신에 기초한 선교적 제자도를 확립하고 이를 소그룹 사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여정을 통과했다. 선교적 교회는 완성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역 교회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v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Mentor: Sanghoon Lee, Ph.D.                                                                                            204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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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DEDICATION) 
이 논문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왔던 미국의 여정, 그리고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인생 교육의 여정을 보낼 때, 그 모든 것을 함께해준 가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습니다. 아빠와 남편의 공부 과정속에서 참된 공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더욱 깊고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사를 
모아 이 논물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유학 보내주신 향상교회와 정주채 목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젊은 목사의 
고민과 시도에 모험으로 함께해주신 선한청지기교회 장로님들과 교회의 리더십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본질을 찾고자 하는 여정을 신뢰하고 묵묵히 함께 걸어 
주신 교회의 동행과 격려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늘 사랑으로 
격려해주신 송광률 목사님, 그리고 항상 조언과 동역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 준 김도혁 
목사님과 동역자되고 동생된 교역자들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주신 천국에 계신 장인어른 그리고 늘 말 벗이 되어 주시며 
생각이 달라도 사랑하며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음알 알게해주신 천국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 마지막으로 기도와 격려로 동반자 된 친구이며 존경하며 깊이 사랑하는 연인인 
아내에게 이 논문을 헌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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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한없는 격려로 함께해주신 멘토 
이상훈 교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현장을 향한 고민을 안고 어렵고 힘든 길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할 사명이 되도록 저를 격려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 더욱 고민하고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해 가도록 친구처럼 조언하며 격려해주신 
풀러의 이정우 목사님에게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지만 온전한 
논문으로 잘 정리 되도록 도와주신 이재석 목사님,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풀러 한인학부 교수님들과 스탭들에게 더욱 감사합니다.  
목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길을 보여주셨던 선배님들을 생각합니다. 자기 
비움과 참된 인격의 모범이신 송광률목사님, 성도들의 상처와 내면을 돌아보게 한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알게 한 정근두 목사님, 그리고 깊이 
존경하는 정주채 목사님이 고민의 자리로 이끌어온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부족한 것이지만,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인생의 지휘자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일 
고백합니다. 데이터와 글로 다 설명될 수 없는 행간과 사역과 사건속에 역사하신 은혜가 
눈물과 땀이 향기로운 비린내처럼 배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영광송이라 
고백했던 선배들의 탄성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모든 감사를 모든 것을 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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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으며, 선교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자훈련은 제자훈련대로, 소그룹 운동은 소그룹 
운동대로, 선교 활동은 선교 활동대로 독립되고 각자 따라 사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여정속에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 운동이 융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한채 파편화 되어 버렸다.  
제자훈련은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고, 개교회 성장주의 안에 갖혀 버리고 
말았다. 제자훈련에서 공동체성은 개교회주의로 환원되고, 제자훈련의 공공성은 개인의 
착한 행실로서 인식되어 버렸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소그룹 운동은 교회성장과 효율적인 
교회 관리의 방법론으로 제도화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난 한 세대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온 제자훈련과 소그룹 운동 그리고 선교운동이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는 운동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되었다. 100만명 가나안 교인 시대가 일어나고 가장 
제자훈련의 상징적인 교회들이 당면한 사회적 이슈는 급기야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의 
무용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총제적인 위기를 똑같이 경험하는 한인 이민교회로서 다시 생명력을 찾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 선교적 교회론을 잘 정립하고 선교적 제자도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선한청지기교회가 선교적 교회론 정립을 위해 청지기 
정신으로서 공동체성을 가진 선교적 제자도를 확립하여 교회가 속한 상황에 맞추어 
구조화하고 선교적 소그룹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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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기 배경 
필자는 선한청지기교회의 담임목사로 2009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목회하였다. 
1대 담임목사가 18년을 개척목회를 한 이후 2대 목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목회를 
담당하고 있다. 선한청지기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중요한 목적으로 
갖고 18년을 사역을 해왔다. 그리고 18년간 교회는 한어부 주일 기준 성인 평균 출석 
380명과 영어부 150명으로 성장해서 안정된 중형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부임 초기 제자 삼는 교회라는 교회의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 볼 때, 1대 
목회자의 인격 목회로 도제 교육 측면에서 제자의 삶에 대한 도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성경 일독 교실을 중심으로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과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권별 성경 연구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은 훌륭했다.  
하지만, ‘제자 삼는 교회’라는 교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제자훈련이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훈련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정착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랑의교회 제자훈련도 시도 되었고,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훈련도 시도 되었으나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후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였지만, 가정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YWAM 의 
DTS도  도입이 되었지만, 이 또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제자훈련이 전통적인 개념이 강했고, 또 기존의 제자훈련이 가진 한계와 아쉬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2대 목사로서 양육 구조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또한 ‘선교하는 교회’라는 교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컸는데, 아무래도 선교 
의미가 전통적인 후원 중심의 선교로 진행되고 있었다. 중형교회로서 선교사 후원은 일반 
교회보다 특별했다. 그리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 선교팀이 운영되고 있었고 
평신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매우 특별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선교개념은 헌신적인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선교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점은 약했다. 후원 중심의 선교가 되다 보니 
파송하는 선교는 없고, 좀더 선교에 기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선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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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이미지는 충분한데,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돕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었다.  
그래서 2대 목사로서 제자 삼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정신을 잘 이어받고, 또 
현실적으로 변화와 재정립이 필요한 영역을 개선하고 통합해내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론으로 제시하며 제자삼는 교회 개념을 선교적 
제자도로 다시 재정립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기존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한계와 아쉬운 점과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교적 제자도를 정립하고 이에 맞는 양육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론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했다.  
선교적 교회로 가는 여정에서 이론 정립과 걸맞는 제도와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로 가는 여정에서 두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정리했다. 그것은 첫째 선교적 교회의 여정을 이끌어갈 선교적 제자도의 정립과 
둘째 이 선교적 제자도를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통해 실체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통해 실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선교적 제자도의 공동체성과 선교적 소그룹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을 
재정립하게 하는 고찰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교회 
생태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지향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를 확립하고 선교적 소그룹 개념을 확립해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앞으로 한인 이민교회가 가야할 방향으로 여겨야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와 선한청지기교회의 제자훈련의 
상황을 비교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찾는 과정을 통해 청지기됨(Stewardship)을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근거로 두고 선교적 소그룹을 통해 선교적 교회론을 정착시켜  성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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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청지기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훈련 방법과 사역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적어도 세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필자가 
10년 동안 해온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통한 선교적 
교회의 여정을 정리하고 평가하여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명확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선한청지기교회가 더욱 선교적 교회 
담론에 전착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이를 위해 앞으로 극복해야 할 현재와 기대해야 할 
다음 단계가 제안될 것을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2대 목사로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다른 한국교회와 특히 한인 이민교회에게 새로운 대안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연구의 중심과제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선한청지기교회가 추구해온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을 통해 실현해온 선교적 교회론과 방법론을 기존 제자훈련에 대한 비평적 이해를 
통해 확립된 성경적, 선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술하는데 있다.  
연구의 질문들 
첫째. 기존 제자훈련의 한계와 방향성은 무엇인가?  
둘째. 기존 제자훈련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비평적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근거로서 청지기 됨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넷째.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양육구조는 무엇인가? 
다섯째.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서 선교적 소그룹과 실제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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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으로 한정하며 그 대상은 
선한청지기교회로 한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참여 관찰로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는 목회 연구 서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참여 관찰은 현 교회에서 필자의 사역 경험과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의 개관 
본 연구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표와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와 질문들, 연구의 한계, 연구의 
방법론 그리고 연구의 개관이 제시된다. 제2장은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와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성을 분석 제안한다. 제3장은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근거로 청지기됨과 선교적 공동체의 성경적 근거로 에클레시아에 대해 고찰한다. 
제4장은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교회 담론을 정립한 여정을 다룬다. 제5장에서는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양육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은 선교적 제자도 정립을 위한 
양육구조를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실제와 프로그램을 선교적 
소그룹에 적용했는지 소개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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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
본 장에서 필자는 한국교회에 자리잡았던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적 제자도로 본질적 제자도를 회복할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런 평가와 모색의 과정을 통해 선한청지기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철학이 구성된 과정과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옥한흠 목사를 통해 시작된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비평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옥한흠 목사가 의도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나의 교회론과 제자훈련은 엇박자가 된 것 같다”는 고뇌에 
찬 인터뷰에서 보듯이(코닷 2009) 제자훈련 그 자체에 대한 원론적 비판 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적용해온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비록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도를 과제로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향으로 선교적 제자도의 필요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부정적인 평가를 선행하는 것은 제자훈련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이 아니라, 
한국 상황에서 자리잡은 제자훈련의 출발과 방법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이다. 방법론적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본질적 제자훈련에 대한 추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비록 
제자훈련에 대한 예찬과 열광 일색의 분위기는 지양하더라도 과연 제자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록 현대 제자훈련의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더라도 제자훈련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송인규 외 2016, 63).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선교적 제자도를 기초로 컬리큐럼을 재구성하고 목장 
사역과 융복합적인 접목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로 기존의 제자훈련을 버리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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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성을 통해 본질적인 제자도를 어떻게 추구할지 
고민하고 시도하였다.  
제자훈련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성장과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에 제자훈련을 뺄 수 없는 
특징이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오고 사회적 격변기와 개신교회의  겪으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런 영향력도 보여주지 못한채, 
순기능 혹은 역기능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악기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세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의 정량적 성장주의에 갖힌 제자훈련 
한 세대를 풍미한 제자훈련에 대한 혹독한 첫번째 문제제기는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의 정량적 성장주의에 제자훈련이 갖혀 버렸다는 점이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실천적 신비주의’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개인과 
개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한 ‘신앙 교양’이 되고 말았다. 개인과 개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실용적 도구화의 요구에 충실하고 말았다.  
이것의 출발은 개인주의적 구원론에 갖혀버린 신학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 
안셀무스와 칼뱅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이해는 19세기 미국 프 린스턴 신학자인 찰스 
하지(Charles Hodge), 루이스 벌콥(Louis Berkhof),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존 
머레이(John Murray)등을 통 해 형벌대속이론(penal substitution theory)이란 형태로 
발전했고 20 세 기 들어 레온 모리스(Leon Morris, 1914-2006), 포사이스(P. T. Forsyth), 
패커(J. I. Packer), 존 스토트(John Stott) 등에 의해 가장 성경적인 속죄 교리로 
주장되었다(윤철호 2013, 1039-40). 
이로 인해 구원론은 개인주의로 환원되고 말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만유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을 채우셨다는 것이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즉, 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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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에서 실현이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와 광장을 향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필연적으로 확장 된다. 하지만, 형벌 대속론적 구원론에 갖힌 구원론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교양과 내세지향성으로 국한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은 배제되어 버렸다.  
제자훈련의 이런 한계는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자리잡았다. 제자훈련을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이다. 그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갔다. 2차 대전 이후 100여개국에 자리잡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제자훈련의 모티브가 되었다(베티 스키너 2007, 495). 찰스 핫지와 같은 형벌 대속론적 
구원을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깨달음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공동체적인 관심이 전무하지는 않았다. 옥한흠 목사 역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역설하는 설교집을 출판했는데, 많은 내용이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거기네 전착된 것은 매우 큰 잘못으로 분명히 제시한다.  
자기 실속만 차리려는 자들은 기독교를 개인화시켜 버린다. 기독교는 
공적인 책임을 가진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적인 책임이란 
정의를 외치고 약한 자와 억눌린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공적인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만을 위한 종교에 몰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옥한흠 1998, 14)  
하지만, 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인주의화와 확대된 개인주의로서 
개교회주의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대 사회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목장 단위에서부터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동력 자체가 격려되는 점에서도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추구한 공동체성도 나와 다른 너와의 만남을 통한 
우리가 아니라, 나들(I’s 혹은 Me’s)로서 우리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성이 없는 
공동체성은 확장된 개인주의와 같고 폐쇄적인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도구로 자리잡았다.  
비록, 공동체적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선교단체와 교회에 대한 충성과 
양적 확대가 되어 버렸다.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훈련의 결과 역시 자기 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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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신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는 단체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게 
해서 제자훈련이 확장되고 제자훈련 하는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의도하던 하지않던 결국 “정량적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잘못된 도식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더욱 교회로 하여금 공공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자기 성장을 위한 도구로 
심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보다 교회라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의미로 
축소되었다. 
더구나 현대에 교회성장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의 매우 좋은 
컴포넌트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제자도가 교회의 본질이 되지 못한 채 교회의 양적 팽창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제자도가 되지 못한채 교회 성장을 위한 조직 
관리를 위한 중간 간부 양성과 같은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점에서 우리는 그레그 옥던(Greg Ogden)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 하늘의 위대한 스캐너가 우리의 바코드를 읽어 주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Ogden 2007, 73).  
교회 성장론의 도구로서 제자훈련이 인식되면서 제자훈련은 기업에서 HR 을 하는 
이유와 같아졌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원을 교육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되었다. 기업에서 직원을 훈련시킬 때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하기 위해 교육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직원을 훈련시키는데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 교육하지 않는다. 오직, 회사의 이익과 조직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있다. 그걸 잘 수행하면 직급이 상승하고 더 큰 권한을 갖는다(송인규 외 2016, 59). 
이와같이 제자훈련이 교회 성장론의 도구가 되면서 제자훈련은 기업형 사원연수와 
유사해졌다. 외우고 암기하고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통로가 되고, 결국 자신도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된다. 정재영 교수는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섬기다가 가나안 교인이 된 이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송인규 목사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정재용 2015, 90). 결국 제자훈련은 철저한 교회 성장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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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제자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화가 되었다.  
광장을 잃어버린채 교회마당에 갖힌 제자훈련 
한 세대를 풍미한 제자훈련에 대한 두 번째 혹독한 평가는 공공성과 광장을  
잃어버리고 제자훈련이 교회 마당에 갖혀 버렸다는 평가다. 제자훈련이 개인주의와 
개교회 성장에 전착하면서 제자훈련은 ‘구별’된 삶 보다는 ‘분리’된 삶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원론적 가치와 결합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실천신학 대학원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정재영 교수는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과연 제자훈련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결과는 
제자훈련이 사회적 가치관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별차이가 없다. 유경험자나 미경험자가 같다. 단지 나이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즉 사회적 이슈에 대해 종교적인 차이는 변별력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말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영남 불교인과 강남 기독인의 정치 의식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말이다. 영호남 갈등 같은 지역 감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 다운 
독특성이 없고 일반인들의 지역감정 인식과 차이가 없었다.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별한 
상황과 역사적인 경험의 차이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결정하지 제자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송인규 외 
2016, 52-53).  
둘째, 일반적인 종교관련 이슈에서도 별차이가 없다. 샤머니즘과 유교적 사고는 
그리스도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더 친화적인 모습도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불교 윤회설의 경우 제자훈련 경험자들이 비경험자 보다 오히려 더 수용적이었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불교인처럼 해탈, 윤회를 동의한다는 점은 
독특하다. 우상숭배나 제사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의 행위에 대한 거부 반응은 크지만, 
문화와 되고 내재화된 사고는 차이가 별로 없다. 우상숭배와 제자와 같은 제의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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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 대한 적대감과 포비아는 매우 높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대결구도에 대한 반응은 
갈등구조를 보이지만, 내재화된 가치는 차이가 없다(2016, 51).  
셋째, 일반적 윤리의식도 독특성을 보여준다. 음주, 이혼, 혼전 성관계, 낙태, 흡연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제자훈련 유경험자들이 기독교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질문, 유흥가 방문,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음란 사이트 접속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은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젊은이들의 순결,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이혼과 폭력문제 등은 일반인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그 외의 문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2016, 
54).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볼 때 제자훈련은 결국 공공성의 영역에서는 가치관과 
삶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주의와 개교회 성장주의에 충실히 복무한 제자훈련의 한계가 맺은 
당연한 열매다. 즉 제자훈련은 교회 생태계와 개인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다루지 
않았기에,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 생태계와 공공성의 영역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데이빗 왓슨(David Watson)은 “제자도는 한 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다”고 분명히 한다(2012, 15). 그저 교회를 위한 계획이 아니다는 
도전인데 지금 우리 제자훈련은 교회 안 마당에만 머무른다.  
하지만, 제자훈련 유경험자들이 무경험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식과 종교적 대결구도 혹은 원론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종교의 종교적 제의와 우상숭배, 그리고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이슈는 
매우 구별된다. 그리고 이 영역은 종말론과 내세적 이해와 연관이 되어서 매우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종말론과 내세적 특징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공공성이기 보다 역시 종교적 범주에 갖힌 측면이라 평가할 수 있다(송인규 외 
2016, 59).  
또한 제자훈련 유경험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응도 흥미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공공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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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와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교회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교회 활동에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었다. 
제자훈련은 광장은 잃어버린 채 교회 마당만 지키게 하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었다는 
아쉬움이 일어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한스 큉(Hans Küng)의 통찰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하기를 
신앙의 절대화과 교회를 파멸시키며 이것이 개신교의 위험이라고 했다. 반대로 카톨릭 
교회의 위험은 교회를 절대화 시켜서 신앙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했다(2007, 44)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한스 큉이 우려하던 카톨릭 교회의 위험한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가 
그대롭 답습화하며 카톨릭 교회화하고 있다.  
제자훈련이 오직 교회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소모되며 신앙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가정의 가장이 되는 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성과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는 삶에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감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과 분리 되어있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없이 단순히 ‘세상일’로 규정하고 종교적 범주 속에 
살게하는 도구였다. 
주목할 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평신도들은 오히려 ‘새로운 제자훈련’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희망했다. 정재영 교수는 이를 ‘새로운 제자훈련’이라고 했고, 평신도들의 
32.4퍼센트가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32.2퍼센트가 ‘인간관계’에 관심이 컸다. 그리고 
‘돈과 경제’15.7펴센트, ‘사회의식’ 10.4퍼센트, ‘일터생활’ 8.9퍼센트로 나타났다. 여전히 
평신도들은 제자훈련을 받고 싶고 한다면 ‘새로운 제자훈련’을 배우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매우 고무적이다(송인규 외 2016, 48).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자훈련이 교회라고 하는 생태계를 뛰어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충성심이 뛰어난 성도를 많이 만들어 내는가 만큼이나 직업소명과 민주의식을 
가진 건강한 기독 시민을 만드는 일이 우리의 양육의 중요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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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제사장을 잃어버리고 권력화와 계층구조화의 도구가 된 
제자훈련 
한 세대를 풍미한 제자훈련에 대한 세번째 혹독한 평가는 만인 제사장론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권력화와 계층구조화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제자훈련은 근본적으로 
“평신도를 깨운다”는 분명한 의지와 건강한 교회론으로 시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유일한 중보자 사상에 기초한 기독론적 관점이 결여되고 오히려 교회 
성장론과 리더십 이론에서 다루어지면서 이 관점은 변질되었다.  
사회적으로 고학력은 더 높은 사회적 책임성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화 
된 교육 환경은 사회 환경은 더 높은 학력과 지식은 성공과 지배력의 정당성으로 인식 
되었다. 학력의 서열화는 곧 경쟁이 중심이 된 이익사회(Geselshaft) 안에서 권력의 
서열화를 초래했다. 그런 슬프게도 학력의 서열화와 권력의 서열화가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적 환경은 공동사회(Gemeinshaft)인 교회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계층구조를 촉진 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교회의 직분은 은사적인 동역 구조를 위해 존재한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능력과 
권력에 따른 수직적 구조를 이루지 않고, 은사와 달란트에 의해 수평적인 동역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목사의 임기가 마치면 목사가 아니라 다른 직분을 할 수 있으며, 장로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집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직분으로서 
항존직이 개인에게 항존하는 것으로 크게 오해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직분을 은사적 동역구조가 아니라 계층 구조화된 계급제도로 
변질시켰다. 직분은 원래 은사에 따른 수평적 동역 구조인데, 직급에 다른 수직적 복종 
구조화 시켰다. 그래서 이익사회인 회사에서 이사가 다시 과장이 될 수 없듯이 교회 
직분론이 이익사회의 조직론과 유사해졌다. 그리고 이 차등을 서열화 하는 기준이 
제자훈련의 단계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평신도 내에서도 결국 차등화된 권력의 
서열화가 직분주의와 결합되고 말았다.  
결국 만인 제사장설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를 세워서 사제주의적 
종교 권력을 배제하고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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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이 잘못되어 교회 안에서 종교 권력화 현상을 거부하고 
일상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가는 개념은 약해지고, 오히려 만인 사제주의적 특징을 
갖는 평신도의 권력화 개념으로 와전되었다. 일상에서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제사장적 권력을 갖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사제의 
권력화를 거부하다가 반대로 평신도의 권력화가 되는 ‘만인 사제주의화’는 우리의 또다른 
슬픈 자화상이다. 
또한 살펴볼 것은 평신도의 권력화의 문제가 있는 것 만큼 여전히 목회자가 구약적 
제사장 개념을 이용해서 종교의 권력적 독점 구조가 강한 경우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목회자의 제왕적 권력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목사의 권력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만인 제사장설을 잘 진화시켜 이용한다. 만인 제사장설은 제왕적 목회 리더십을 위해 
세련되게 ‘만인 레위인화’의 방식으로 진화되어 제왕적 목회 리더십의 하부구조화 
시키는데 이용한다. 교회의 권력 계층 구조화는 특징상 필연적으로 권력의 정점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리더십의 조직관리와 함께 담임목사를 권력화 시킨다. 한국 
사회가 고속 성장의 신화를 이루며 독재 권력의 현실적 필요성을 정당화 했던 사회적 학습 
효과는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양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리더십의 권력화를 
정당화 했다.  
사실 초기 제자훈련은 목회자의 권력화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옥한흠 
2009, 30-35). 교회 성장이라는 트렌드와 너무 쉽게 연계하면서 결과론적인 문제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후기 제자훈련의 방향은 권력화와 성장신화의 상관관계를 
연계함으로 얻은 성장 학습 효과에 따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리더십 강화와 
제자훈련을 노골적으로 결합하며 진행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교단체의 
제자훈련도 대동소이하다. 특히 두 날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목회 리더십 강화와 권력화를 
위해 전적인 순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자훈련을 재편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용납되고 수렴된 이유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부흥이라는 과제 
때문이었다. 이론 인해 교회는 사제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만인 제사장론이 교회론의 본질 
회복이라 여기며 제자훈련을 시작했지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오히려 길들여진 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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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만인 레위인화’로 만인 제사장설을 변질 시켰다. 노골적으로 제왕적 목회 
리더십을 전면화시키지 않고, 만인 제사장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듯 하면서 사실은 만인 
레위인화로 제왕적 목회 리더십의 하부구조화 시켰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설은 일터와 삶의 선교적 역동의 통로가 
아니라, 교회내의 권력 다툼의 두고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평신도 권력화를 통해 ‘만인 사제주의’가 되었거나, 아니면 세련된 
진화로 제왕적 목회 권력화의 시녀로 ‘만인 레위인화’가 되었다.  
요약 
첫째. 기존의 제자훈련은 개인주의와 개교회 양적 성장주의에 복무하였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과 신앙성숙, 그리고 내세 지향적 분리된 신앙형태를 낳았다. 그리고 
선교단체와 교회의 양적 팽창과 확장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정량적 개념으로 
오해를 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제자훈련의 방향성은 양적 성장이라는 
교회적인 필요와 영적 성장이라는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 복음서에 기초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존재와 관계로서 제자도’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발견한다.  
둘째. 기존의 제자훈련은 광장을 잃어버린 채 교회 마당에 갖혔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너무 강화 시켜 
버렸고 세상의 변혁은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 복음은 찻잔 속의 회오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이 현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이원론적 사고에 
전착된 왜곡된 신앙 사고를 탈학습화하고, 제자훈련이 교회 생태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셋째. 기존의 제자훈련은 만인 제사장적 가치를 잃고 사제 권력화와 계층 구조화의 
문제를 초래했다. 자신의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부름 받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제한시켜 버렸다. 그래서 평신도의 권력화 내지는 평신도의 
도구화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일본 총독부 시스템 아니면 기업 시스템에 가깝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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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일상 속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되는 
생활 신앙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 
제자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도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필요한 
것은 여전히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으로 변질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지만, 제자도에 자체에 대한 무용성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에서 
평가한 세가지 문제에 비추어 주어진 과제를 돌아보고, 가야할 제자훈련의 방향성을 재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개교회 성장주의에 복무한 제자훈련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선행된 
신념이나 가치체계와 접목된 신앙을 탈 학습화하고, 제자훈련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향한 제자도로 나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일상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방향이 되게 해야 한다.  
탈 학습화(De-learning)와 재학습화(Re-learning)의 선교적 제자도 
이미 한인 이민교회는 다양한 제자훈련을 프로그램으로 경험했고, 
선한청지기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훈련과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훈련, 그리고 가정교회의 제자훈련 방식과 예수 전도단의 DTS 도 경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장년 양육 컬리큐럼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배웠다는 
생각과 함께 새로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교육과 양육을 받았지만, 
선교에 헌신한 성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자훈련이 가진 한계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이 가르치면 태도와 문화 변혁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을 갖고 2대 목사로서 개발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존의 
제자훈련 방식과 다른 차별화된 컨텐츠만 있으면 흥미와 참여 그리고 문화 변혁의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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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으나 기대했던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차별화 전략과 함께 양질의 교육을 늘려가는 정량적인 교육 
공세를 실시해도 여전히 문화관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관찰되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프레임 속에서 모든 교육 
컨텐츠를 재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위 경상도, 남자, 그리고 유교적 사고로 
형성된 프레임을 갖고, 그 프레임에 부합하는 기독교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경상도 
지방색과 가부장적이며 유교적 기독교 신앙이 구성된 것을 발견했다.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프레임은 높아지고 두꺼워지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결과 교회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지방색과 가부장적 사고와 유교적 질서가 더 강화되는 현상이 생긴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얼마나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탈학습화(De-Learning) 시켜서 프레임을 무너뜨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점에서 양희송의 제자훈련의 미래를 위한 제안에서 “탈학습화의 과정을 
거치라”는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송인규 외 2016, 265). 탈학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재교육을 해도 과거 프레임의 재답습화를 초래할 뿐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탈학습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비기독교적인 프레임이 가장 기독교적인 프레임으로 
둔갑할 수 있다.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적 가치관과 싸움이 
아니라, 자기 프레임에 갖힌 가장 비기독교적인 기독교와 싸움이 되었다.  
가장 비기독교적인 기독교 프레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째 경제 성장주의와 
번영주의다. 70년대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사회적 변화는 번영에 대한 욕망의 신성화가 
필수적이었다. 강력한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물려 있고, 도시 이주현상은 더 나은 기회와 
번영에 대한 기대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다. 번영신학은 도시화와 도시이주의 시대에 
가장 부응하는 프레임이 되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의 신성화는 번영신학으로 고난의 
신학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간 아모스 보다 친 요나적 성향을 
교회로 하여금 갖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도시의 주류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크리스텐덤화를 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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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은 이민교회도 똑같은 프레임화 현상을 같이 겪었다. 70-80년대의 한국에서 
도시화와 도시이주가 종교 사회학적 영향을 준 것처럼, 80-90년대의 이민사회도 동일한 
이민을 통해 종교 사회학적 현상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미 70-80년대의 도시이주자들이 
다시 80-90년대 이민자로 옮겨왔으니 번영신학적 프레임과 크리스텐덤 프레임은 한인 
이민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이 프레임을 탈학습화하지 않고서는 
선교적 교회조차 번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둘째로 교리주의와 지방색의 단일화다. 한국교회는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지방마다 교단이 중심이 되어 국내 전도와 선교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단정신과 
지방색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역감정과 갈등이 교리적 논쟁으로 합리화되는 현상이 
생겼다. 여기서 대화와 합의는 장자의식과 지역감정으로 인해 혐오와 배제로 대체되고, 
교파 분열주의는 진리의 사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도시화와 도시이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떠나온 지방 공동사회의 
향수를 경험할 공동체를 갈망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속에 겉으로는 교단 중심의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색이 강한 교단교회가 생성되는 특징을 
낳았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지방 사투리와 음식문화와 동창생이 존재한다.  
이런 특징이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의 개념을 혼동시킨다. 그래서 I and 
You 로서 우리 We 가 아닌 오히려 I and I 로서 나들 I’s, Me’s의 개념이 더 강해졌다. 
그러므로 신학의 순결성이라는 개혁주의 원리에 대한 과잉 이해까지 결합되어 교회는 
혐오와 배제를 신학의 순결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열과 적대적 방어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낳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교파주의는 결국 개교회주의로 귀결이 되고 이웃을 외면하는 
유대주의적 프레임에 갖히게 되었다.  
셋째로 가부장적 유교식 기독교의 프레임이다.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사회적 
분위기에서 가부장적 계층구조화된 가족과 사회구조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성경에 사회 
구성체상으로 왕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변혁을 거부하는 문자주의적 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성경에 일부다처제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도 일부다처제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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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할 수 없다. 모세의 이혼증서를 악용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예수님이 변혁시키셨듯 
고대사회의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영속화하는 프레임을 만들면 옳지않다.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기록된 성경에 대해 해석학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문자주의로 가는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 성경은 나의 문화 패러다임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읽는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문화 패러다임의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해 읽어내야 한다. 
우리의 문화에 성경을 수렴시키는 포섭전략이 아니라, 창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의 
이념화된 문화를 굴복시키는 변혁전략이 필요하다. 이 프레임 안에서 교회는 매우 
부적절한 시스템과 가치를 정당화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이처럼 바벨탑처럼 두껍게 높아져 버린 프레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결국 다시 이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고 더 높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의 과제는 얼마나 탈학습화를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속에서 
제학습화가 의미를 갖느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살펴 볼 때 팔복은 가장 분명한 탈학습화와 재학습화의 
균형을 보여준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말씀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화법은 
바로 탈학습화와 재학습화의 통합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성은 얼마나 탈학습화를 선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에는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되게하는 제자훈련이었다면, 이제는 
기독교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하는 제자훈련이 되어야 한다.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주의적 율법주의를 벗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신앙적 프레임이 가장 
무너뜨러야 할 프레임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적 유대인이 될 수록 선교적 
제자도를 상실한 것처럼, 프레임에 갖힌 제자훈련이 오히려 더 선교적 제자도의 걸림돌이 
되고 훼방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선한청지기교회 제자훈련은 탈학습화와 재학습화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기 중심적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 선교적 제자도를 회복하는 
방향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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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과 선교가 분리되지 않은 선교적 제자도 
교회의 제자도가 철저한 개인주의 영성으로 국한되면서 선교의 교리는 구원의 
교리와 분리 되어 버렸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는 매우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치환되었다. 
그래서 선교는 구원 그 이후의 어떤 특별한 헌신으로 자리잡아 선교적 제자도는 소수의 
소명으로 좁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제자도는 개인구원 이후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교양이 
되었고, 비록 자기를 넘어 확장되어도 제자도는 개교회주의 안에 제한된 것이 되었다.  
이런 구원교리와 선교교리의 분리현상에 대해 패트릭 존스톤은 심각하게 지적한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학자들의 생각 및 신학 가운데 구원론(구원의 교리)과 
선교론(선교의 교리) 사이에 비극적인 분리가 존재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선교론이 없는 구원론은 더 이상 참된 구원의 메시지라 할 수 없다”(Johnston 1999, 45)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47절을 통해 이점을 더욱 확실하게 도전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패트릭 존스톤은 “이 성경구절은 한 문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과업이 모두 다 이 한 문장에 들어 있다. 이중에 하나라도 생략된다면 
불완전한 메시지다”(Johnston 1999, 46)고 설명한다. 이처럼 구원교리와 선교교리가 분리 
된다는 생각 자체가 구원교리의 의미와 가치를 파괴하고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원교리와 선교교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해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통전적이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 것도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신 것도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개인구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족주의에 갖힌 복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나머지는 
유기(abandonment) 라는 2중구조를 보여주는게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나머지는 유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를 막기 위한 선교적 선택임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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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통해 언어종족 집단으로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본다면, 여기서 족속의 개념이 ‘언어 종족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고 떠난 족속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출발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것은 선교적 부르심을 필연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구원론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론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은 구원을 
닫음으로 완성되는게 아니라 열음으로 확장의 선교적 출발점이다.  
둘째, 이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함에도 마찬가지다.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에 구원이 폐쇄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선민사상의 출발은 세계와 열방을 위한 소명이었다(Kaiser 2010, 61-69). 그래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다음 창세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한 민족의 토템으로서 
지역신이 아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앙을 알게 했다. 이 의도 속에는 하나님은 한 
민족과 도시와 건물안에 국한된 한 민족의 구주를 넘어 우주적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선택은 창조의 비밀을 계시함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선교적 소명을 지향한다.  
셋째,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심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비록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개인주의와 소집단주의에 갖혀 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제자를 선택하면서 이방을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선교는 다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교는 다시 
신약 시대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구원과 선교가 분리되지 않은 선교적 
제자도로 구현되었다(Wright 2010, 73).  
넷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 역시 그의 개인적 구원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선교적 제자도를 위해 부르셨다. 구원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닌 구원과 선교적 부르심이 통합되어 있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3년간 신학공부하고 준비기를 거친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적 근거가 있지 않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구원의 부르심 그 때부터 즉시 그는 다메섹에서 선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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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고, 핍박을 피해 다소로 가서도 그는 선교적 소명을 실현하며 살았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과 선교는 분리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선교적 제자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 가지만, 여전히 마지막 주자인 교회 역시 개인주의적이고 확장된 개인주의라 할 수 
있는 개교회주의적이며 소집단 이기주의적인 구원에 갖혀있다. 그래서 제자도가 개인의 
신앙성숙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제한 되어 버렸다. 그리고 선택이 닫힌 구원이 되고, 
선교적 선택의 측면이 완전히 간과되었다. 선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선택은 유기의 필연성의 필요조건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제자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 대한 
심화 연구와 구원과 선교를 분리하지 않는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점은 이민교회인 선한청지기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선교적 제자도는 
제자도의 부록처럼 존재하여 보편적 제자도가 아닌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성으로만 남아 버렸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를 제자훈련의 방향으로 재 정립하는게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방향성으로 본다.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이루는 선교적 제자도 
선교적 제자도가 특별 소명을 가진 닫힌 소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선교적 
제자도가 실현되는 현장 역시 특별한 먼 거리에 있는 선교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면에 
개교회주의에 갖힌 제자도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만 국한되어서도 안된다. 선교적 
제자도는 우리를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보내거나 너무 가까이 있게 하지 않는다. 일상을 
외면한 교회내부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을 외면한 해외선교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국내든 해외 선교지든 개교회 중심주의라는 
점에서는 사역하는 국가만 다를 뿐 오히려 같은 맥락이다. 개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교회 생태계에 갖혀 있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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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선교적 제자도는 지역교회 생태계냐 선교지 생태계냐를 넘어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이루는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이루는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경계성을 뛰어 넘는 모험이다.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는 하지만, 제자도를 실현하는 곳은 교회뿐이라는 경계를 넘어 선다(송인규 외 
2016:68). 물론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말소해서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접근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와 세상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 갖히지 않은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까지 포함하도록 제자도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 점에서 데이빗 보쉬(David Bosch)의 “제자도는 하나님나라 
지평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2012, 295-99)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민교회를 살펴 보면서 발견하는 점은 소형교회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기 위해 교회의 자원(resource)이 소모된다. 반면에 대형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의 필요를 체우고 공급하기 위해 이민자의 자원(resource)이 소모된다. 이민 생태계와 
교회 생태계가 서로를 잠식 시키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이민 생태계와 교회 생태계가 
하나님 나라 생태계로 수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민과 교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이민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위한 자원(resource)이 되게 하도록 
우선순위를 세우고 제자도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개인적 경건주의로서 제자도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제자도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일상성에 대한 재발견을 요구하게 되고, 분리된 장소에 
교회가기(Going Church)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기(Being Church) 
혹은 교회되기(Becoming Church)를 요구하는 제자도가 된다. “교회에 가자”는 제자도가 
아니라, “교회야 가라”는 제자도가 된다. 일상을 얼마나 교회로 보내느냐에 관심을 갖는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일상으로 보내느냐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도를 말한다.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로서 교회를 일상과 이웃 그리고 세속 사회 속에 건설하는 
제자도를 말한다.  
하지만 공동체성을 가진 제자도라고 해서 모두가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게 
아니다. 공공성을 상실한 공동체성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확장된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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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이것은 너와 나로서 1인칭 단수와 2인칭 단수가 만난 우리가 아니라, 나와 
나로서 1인칭 복수형의 우리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들’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에 너는 없다. 나와 나가 있을 뿐이다. 같은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이웃이지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다. 미국의 KKK 단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정체성을 정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흑인과 유색인종은 이웃이 아니고 백인들만 
이웃이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개교회주의가 된다. 이것은 
공공성을 배제한 개교회주의는 공동체성이 아니라 확장된 개인주의다. 이것은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공동체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적 제자도는 필연적으로 이 제자도를 실현하기 위해 선교적 
소그룹 공동체 운동을 촉진한다. 특히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시민사회는 이익이나 이기심 혹은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동기가 
되어 형성되는 자발적 공동체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소그룹은 무형가치와 공동체의 
도덕성에 대한 도전을 위한 통로로 매우 시민사회 운동과 부합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그룹이 실제로 많은 점에서 전통적인 시민 결사체로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Wuthnow 2014, 15-25).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 소급이 반드ㅅ 그리스도인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리새인처럼 고착된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바울은 ‘그들처럼 
되고자’(become like)는 원칙을 끈질기게 지향했다. 그리고 그건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고전 9:20-23). 예수님도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다. 선교적 제자도는 척하는 것이 
아니기에 진정성 있는 공동체 운동을 촉진하여 이질집단과 더불어 이질적 공동체(hetero 
genius church)를 형성하게 한다.  
하지만, 공공성을 가진 공동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회봉사단체와 
NPO처럼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배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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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서 교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교회론을 훼손하고 배제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폐쇄적 성전주의와 회당주의를 넘어 이웃과 함께하는 공공성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는 통합적 사고와 노력을 말한다. 그래서 의사소통과 문화소통의 장벽을 넘어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become like)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고자 노력한 바울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룬 것을 본다. 
이런 점에서 선교적 제자도는 개인의 선교적 결단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확장된 개인주의인 개교회주의적 선교 활동으로 환원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융복합된 선교적 소그룹을 형성하고, 그 선교적 소그룹들이 다시 
‘연결’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선교적 제자도는 실현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처럼 되고자함(become like) 모델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 
다움의 자리에 있게하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인 교회 다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만든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를 통해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실현해 가는 
것이 필수적인 제자훈련의 방향이 된다.  
교회와 일상의 경계에선 만인 제사장으로서 선교적 제자도 
교회의 제자훈련이 교회의 헌신자와 봉사자 양성에 집중하면서 제자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교회안의 빛과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세상에 
소금을 뿌리기 위한 소금병이 아니라, 교회안에 소금을 더 저장하기 위한 소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교회의 제자훈련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훈련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제자훈련이 되었다. 세상과 만나는 곳은 
변두리가 되었고, 제자훈련의 목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핵심과 중심에 
집중되게 하는 훈련이 되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처음부터 사제주의를 벗고 만인제사장론을 강조했지만, 직업 
소명으로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선교적 제자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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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사제에게 독점된 권력을 분봉왕체제로 나누어 가지는 권력의 분배개념으로 잘못 
정착되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론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의 헤게모니 
문제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의 문제로 갈등한 것처럼, 제자로 훈련받는 목적이 변방과 주변부를 향한 
보냄받음이 아니라 중심부를 향한 상승이 되고 말았다.  
선교적 제자도는 교회와 일상을 성과 속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거룩한 영역인 교회 
내로 국한 시켜 만인을 교회 내의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성과 속이 
교집합을 이루는 영역에 파송하여 교회와 일상을 넘나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갖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허쉬는 이를 ‘성육신적 교회’라고 명하고 
파산한 크리스텐덤 교회가 성육신적 교회로 혁명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Frost and 
Hirsh 2009, 138)  마치 하구언과 같이 강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교회와 일상이 밀물과 썰물처럼 존재하는 곳에 파송된 어부처럼 세워가는 것이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뒤죽박이 된 우리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Frost and Hirsh 2009, 224).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상과 그 경계성을 향해 나가서 위험함을 무릅쓰는 모험을 해야 한다(Frost 
and Hirsh 2015, 26). 만민을 교회 내의 제사장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만민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방법이 아닌 성과 속을 하나님 나라에서 동시에 
포섭하고 수렴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두는 제자도가 아니라 
생활신앙이 형성되게 하는 선교적 제자도를 이루는 방향을 삼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로서 교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신앙훈련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선교적 삶을 살게하는 
생활훈련을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했다(이원규 1992, 62-63). 
그래서 이는 결국 제자로서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중의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김도일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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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은 매개의 역할로서 섬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의 매개의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뿐 아니라 피조세계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섬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전문가와 섬김에 집중하려고 한다. 하나님 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섬김은 사람과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와 섬김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균형을 이루어 신학적 이해가 중심이 된 제자훈련을 사람과 피조세계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훈련으로 더욱 전환하는 일에서 선교적 제자도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창조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동산을 창설하시는 일하는 분으로 묘사된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행위를 신형동형론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창설한다는 것은 건축용어이고 농업용어다. 왕이신 창조자는 노동자로서 
묘사된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명백한 
노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히브리어 아바드(abad)는 일과 예배로 같이 사용된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곧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건축 노동자가 건축 일을 하는 단어가 다르지 않고 같다. 그러므로 예배와 일을 
분리시키는 성속 구별은 성격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의 사명은 교회 내의 의사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는 의미가 
아니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선교적 제자도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의미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선교적 제자도를 통한 만인 제사장론의 
정립은 교회의 중심부로 불러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로 파송하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래서 원심력 보다는 구심력을 가진 방향으로 선교적 제자도를 자리 
잡게 하는게 선한청지기교회 제자훈련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요약 
첫째, 선한청지기교회 제자훈련의 방향은 양질의 촘촘하고 견고한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견고하게 고착화된 사고체계로부터 탈학습화를 돕는 방향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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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제자훈련을 계획 할 
때에도 선행학습이 만든 프레임을 깨뜨리는 탈학습화에 기초한 재학습화 방향을 지향한다.  
둘째, 선한청지기교회의 제자훈련은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선교로의 부르심을 분리 
시켜서 선교로의 부르심은 특별한 존재를 향한 부르심으로 특화 시키지 않는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과 선교적 자리로 보내심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옵션으로서 파송이 아닌 
필수로서 파송을 방향으로 삼고 선교적 제자도를 구성한다.  
셋째, 선한청지기교회의 제자훈련은 개인적인 훈련이 아니라 선교적 소그룹을 
형성하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형성한다. 그리고 이 또한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태계 실현을 위한 공공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형성하여, 선교적 제자도가 
지적 작업이 아닌 선교적 소그룹을 통해 실천적으로 구현되게 한다.  
넷째, 선한청지기교회의 제자훈련은 교회내의 권력적 계층구조를 만드는 내부용이 
아니라 직업 소명론을 갖고 세상속에서 제자로 살게 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느냐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느냐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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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교적 제자도와 청지기 그리고 선교적 소그룹과 에클레시아
본장에서 필자는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근거와 모델로서 청지기됨과 선교적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와 모델로서 에클레시아를 제시한다. 무엇보다 선교적 제자도 하면 
전통적인 전임 목회자 선교사의 이미지가 우선이 되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 그리고 선교적 
소그룹 하면 선교단체와 선교사 후원회와 같은 이미지가 선행되는 오해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모델을 정립하여 성도들이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생활신앙속에서 선교적 존재가 되게 
해야 한다. 이점에서 선교적 제자도를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적 근거와 모델을 
청지기의식(Stewardship)에서 찾고, 선교적 소그룹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적 근거와 
모델을 에클레시아됨에서 찾아야 한다.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모델로서 청지기됨 
선교적 제자도라는 의미를 기존에 자리잡은 제자훈련과 차별화를 시키려 해도 그 
의미가 전통적인 전임목사와 전임선교사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도성이나 제자도라는 말은 이미 교회의 지도자라는 권력적 개념과 특별한 영성과 
체험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고착된 개념이 너무 강하다. 기존 제자도를 넘어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성을 제시해도 역시 정글이 있는 선교지로 선교사 파송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상과 생활 속으로 보내는 의미로 이해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선교적 제자도로서 일상과 이웃과 삶의 영역 속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실현하는 생활신앙인으로서 보냄받은 사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경적 모델과 근거가 필요함을 발견한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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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becoming) church로서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성경적으로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한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필요함을 발견한다. 이에 대한 결론은 바로 ‘청지기됨(Stewardship)’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제자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청지기됨을 적극 
사용함으로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방향성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오해없이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교회의 이름과 또한 같기에 교회의 존재목적을 제시하는 것과 
선교적 제자도를 설명하는 것이 잘 융합이 되어 효과적이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청지기됨을 정립하고 이를 개인적 공동체적 방향성으로 정립해가며 선교적 제자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었다.  
주인의식(ownership)이 아니라 주님의식(lordship)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의식(stewardship)을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주인의식(ownership)과 거리를 두고 주님의식(lordship)에 고백적이야한다. 
선민의식과 결합된 주인의식은 만인 제사장적 사고 아닌 만인 사제주의화 되면서 독점적 
소유와 지배를 지향하는 종교 권력화 현상을 낳았다. 그래서 주인의식에 기초한 선교적 
제자도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 오히려 공동체성은 교회의 권력적 계층구조화를 
만들고 공공성은 오히려 크리스텐덤을 초래하였다. 이것이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와 결합될 
때 매우 파괴적이고 정복적인 선교운동을 초래했다. 교회의 소유적 통치는 결국 선교적 
제국주의와 선교적 승리주의의 폐해를 초래했다. 이 주인의식(ownership)은 결국 교회의 
왕권화(Kingship of church)를 초래했다. 여기에서 종으로서 섬김은 존재하기 어렵다. 
외쳐봐야 그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소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관철하는 위험성을 낳았다. 
이런 점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주인의식에 기초한 제자도는 평신도 
리더가 된다는 것이 섬김을 향한 변방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중심의 이동이 
되었다. 그래서 리더십에 들어간다는 것이 주변화를 위한게 아니라 핵심화가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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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해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과정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주님의식(lordship)은 필연적으로 돌봄과 보존을 
위한 청지기의식(stewardship)을 동반한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에 기초하여 공동체성은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이라는 경계와 차별을 넘어선 대안공동체로서 
코뮤니타스로 이끌어갔다(Frost and Hirsh 2015, 81). 그리고 공공성은 아둘람 굴과 같은 
마지널러티의 삶과 에클레시아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소명과 사명으로 이끌어 갔다.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생각은 우리(교회)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원화된 소유를 
지향하는 세상의 교회화라는 정복적 선교운동울 거부하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컴포넌트들의 융복합을 통해 억압구조에서 갖힌 세상을 해방시키는 선교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청지기의식은 세상을 교회화 시키는게 아니라,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다움을 회복시킨다. 마이클 프로스는 이것을 ‘이웃을 재발견하는 일’이라고 
한다. “선교적 삶은 이웃을 변화시킨다. 이웃이 단순히 교회 출석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의 지대에 합류하는 것이다(Frost and Hirsh 2015, 
283).” 교회의 목적은 이웃을 재발견하고 그들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세상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서 세상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돌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의식은 교회에게 
기득권이 없음을 알게 하고 세상과 사람을 돌보기 위해 위임받았다는 청지기정신에 
기초한 실천적 삶으로 이끈다. 교회의 왕권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종으로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끈다.  
이것은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교회내의 재정적 혹은 인력적 자원과 
시스템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한다.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축복도 내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위임 받은 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통로로 인식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청지기의식은 교회 내적으로나 교회 외적으로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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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성경적 모델이다. 특화된 전통적 목사 선교사가 선교지로 간다는 개념이 아닌 
주님의식(lordship)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는 청지기됨(stewardship)에 기초하게 되었다.  
주인을 섬기는 종, 종을 섬기는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42-46절은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됨의 본질을 잘 설명해준다. 
먼나라로 떠나는 주인에게 오늘 2종류의 종이 나온다. 첫째로 청지기가 있다. 청지기는 
의미가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의 종들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돌봐야 하는 종들은 ‘주인에게 봉사하고 주인을 섬기는 자’를 
말한다. 종들은 주인을 섬기는 일만 한다. 반면에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종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청지기기의 독특성이 있다. 청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노예의 
개념이 아니다. 일반 노예와 달리, 무조건 수동적인 노예가 아니다. 매우 주체적이고 
주인같은 모습이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주인을 대신하여 종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존재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청지기는 ‘주인을 직접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대신하여 종들을 돌봄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존재’라는 의미다.  
다른 종들은 주인에게만 잘 하면 된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잘 돌봐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청지기라고 부를 때, 청지기의 
가치는 주인에게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종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뭘 잘했느냐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12장42절을 보면 청지기 역할은 명확하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존재다. 즉 청지기의 청지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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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진정성은 그가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분배하고 돌보는데 있다. 그렇다면 진실한 청지기가 아닌 경우, 악한 청지기는 어떤 
경우인가? 
누가복음 12장47절을 보면 진실하지 않은 청지기의 문제의 출발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에서 시작한다. 즉 종들은 시키는대로, 말대로만 해야 한다. 하지만, 청지기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의미다. 이것은 의지 will 혹은 의도 intention 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서화된 작업 지시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의지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의미다. 즉, 청지기는 시키는대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청지기됨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을 알고 그 의도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청지기는 진실하지 않은 청지기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지기가 정죄 당하는 이유는 여기가 자기 왕국인 것처럼 살며, 
돌봐야 할 종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것 때문이다. 주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때문이 아니라, 
종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때문에 청지기는 정죄 당한다는 말이다. 자기가 ownership 을 갖고 
종들을 노예 부리듯이 학대하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청지기가 ‘남녀 종들을 때리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는 청지기가 ‘많이 맞을 
것이요’로 대조되고 있다. 그자 정죄당하는 이유는 흥청망청하여 주인 행세한 죄이고, 
두번째는 힘없는 자들을 폭력으로 대하며 학대하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착취했기 때문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역할을 다하되 주인은 아니다. 위임 받은 자로서 
그의 사역의 대상은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종이다. 주인을 대신하여 일거리와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일이 존재가치다.  
이것이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준다. 즉, 청지기됨으로서 선교적 
제자도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통해 실현된다. 주인과 일대일 관계에서 주인과 일대일 
친밀함을 통해 자신이 주인을 독점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청지기와 종들의 공적 관계에서 
노동과 적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여 주인의 것을 풍성히 공유 시키는데 있다. 기성 
제자도는 주인을 독점하는 일대일 관계에 집중했다. 하지만, 청지기됨은 주인을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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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시키고, 사회적 수평적 관계형성을 통해 주인과 수직적 관계와 친밀함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12장은 종말론적 비유를 담고 있다.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 역시 바로 
종말론적 비유의 일환이다. 이 비유의 시작인 눅 12:40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로 종말론에 대한 비유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삶은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 전착된 
종교적 삶을 요구하는 제자도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교적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다. 종말론적 삶을 종교적 헌신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다루는 예수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봐도 이런 측면은 동일하다. 누가복음 12장이 공공성에서 
청지기됨을 실현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베드로전서 4장은 공동체성에서 청지기됨을 
실현할 것을 주문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말을 하기 전의 선행 구절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로 시작된다.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됨은 공공적 사역에서만 나타나는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실현된다. 
즉, 청지기됨으로서 선교적 제자도는 필연적으로 선교적 소그룹과 선교적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야하는지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역시 누가복음 12장처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로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선한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로 마무리 된다. 역시 여기서도 종교적인 경건생활을 
강조한 것이 없다. “서로 봉사하라”함으로 상호성에 기초한 청지기적 돌봄을 통해 선교적 
제자도를 종말론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누가복음과 12장과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대위임령은 세상 끝날까지 
청지기적 돌봄이 있는 공동체와 공공에서 청지기적 봉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종말과 분리될 수 없는 대위임령을 받은 선교적 제자도는 결국 청지기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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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범주로 우리를 국한시키는게 아니라, 공동체와 공적영역으로 보내고 있음을 
정립하게 된다. 그래서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는 청지기됨(stewardship)에 
기초하게 되었다. 
요약 
첫째, 신앙에 대한 주인의식이 중심이 되어 버린 제자훈련은 중앙화와 핵심화를 
통해 주변부로 파송하는 보내는 동력을 상실하게 했다. 설사 선교적 운동을 일으켜도 
주인의식은 교회의 왕권화를 일으키고 이는 필연적으로 선교적 승리주의가 되게 했다. 
이호려 선교적 제자훈련은 주님의식(lordship)에 기초한 청지기됨(stewardship)을 그 근거로 
삼을 때 선교사적 삶과 제자도를 실현하게 한다. 이것은 비단 교회내에서만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일상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교적 삶의 동력이다.  
둘째,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 됨은 종교적 범주의 삶으로 국한 시키지 않고 
일상의 영역속에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한다. 청지기 삶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정짓지 않고,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속에서 수평적 돌봄에 달려 
있음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청지기 됨은 종말과 분리된 도덕적 삶이 아니라 가장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보증처럼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청지기로서 선교적 
제자도는 공동체성과 사회적 공공성에 참여를 통해 실현됨을 발견할 수 있다.  
선교적 소그룹의 성경적 모델인 에클레시아 
선교적 제자도를 정립한 후 이를 담아내야 할 구조와 그릇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자훈련이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고 헌신하는 구조는 이상적이든 현실적이든 완전 긍정도 
어렵고 완전 부정도 어렵다. 오히려 비판적 고찰을 통해 소그룹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자체가 선교적 목적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선교적 소그룹은 
선교적 제자도를 담아내는 역동적인 그릇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 자체가 공동체인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게 대그룹에만 관심하고 
소그룹 공동체를 배제한다면 모순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의 연결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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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대그룹 교회의 이벤트가 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담론이 거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시적 영역에서 선교적 
소그룹이 네트워크를 이룬 융복합성으로 구현되는게 매우 중요하다. 이 의미를 가장 잘 
살려내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에클레시아다. 이민교회로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많은데,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소그룹을 구혐함에 있어서는 디아스포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가기에서 교회되기의 실현 
선교적 제자도가 청지기됨을 의미할 때 그 청지기 됨의 현장은 교회 생태계만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Going church) 보다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가 되는 것(Being church and Becoming church)을 강조하게 된다. 즉, 교회는 분리된 
게토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세상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존재한다. 언제부터 교회에서 봉사라는 단어는 세상이 대상이 아니라 교회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빛이나고 맛이나는 
존재가 되었다. 제자훈련이 결국 교회 안에서 빛이나고 맛이 나는 존재가 되게 만들고 우리 
내부의 체제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다.  
기존의 소그룹은 과하게 평가하면 폐쇄적인 공산사회의 5호 담당제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알고 있다. 당성이 높은 공산당원이 인민들을 
교육하고 감시하는 체제다. 날마다 사상 교육하고 불순분자를 색출한다. 이 시스템은 지금 
기성 교회의 소그룹 운영과 비슷하다. 당성이 높은 5호 담당제 책임자들은 제자훈련을 
받은 소그룹 리더같은 실정이다. 관리와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교인들을 교육하는 
도구가 되어 폐쇄사회를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더 잘 관리하는 도구로서 
소그룹의 존재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며 교회가 되는 삶을 
지향한다면,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선교적 소그룹을 현장과 이웃 중심으로 세워가는 
일은 필수적이다. 공동체 없이 개인이 교회로 존재한다면, 이는 또다른 개인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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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주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존재하는 소그룹 형성을 도와야 한다. 꼭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는 자격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발전시킬 수 있게 격려 해야 
한다.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소그룹이 있느냐 보다,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그룹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회에 흩어지는 것이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소그룹으로 세상 속에 보냄 받는 삶이 되게 하는 일을 
격려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선교적 소그룹을 발전시켜 갈 때, 교회내 소그룹을 배제해서 안된다. 
그리고 교회내 소그룹과 교회 밖 소그룹으로 분리 시켜서 교회 밖의 소그룹만이 선교적 
소그룹이라는 식으로 규정해서도 안된다. 내부자를 위한 소그룹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과도하게 내부자를 위한 소그룹에 전착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 내부자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소그룹 자체가 부정되어서 안된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적 소그룹과 별개처럼 
여겨지면 안된다. 기존의 제자훈련과 소그룹의 아쉬운 점은 정량적으로 내부지향성만 
가졌기에 제자훈련이 세상을 향한 파송이 아닌 교회를 향한 파송에 갖힌 것이 문제였지, 
내부자 소그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내부자를 위한 소그룹도 어떻게 
역동적으로 선교적 소그룹과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게 하느냐에 있다. 미국의 NASA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는 일을 한다. 모든 부대가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부대가 전쟁을 하고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더 선교적인 소그룹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융복합 시켜 내느냐에 있다.  
그리고 선교적이라는 의도도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좁은 
의미로 국한 시킬 수 없다. 선교적 소그룹은 공적 영역에서 전도하는 것만을 강조하는게 
아니라 공적 영역에 공공성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방부제 역할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맛을 내어야 한다는 의미로 
비유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일, 소자에게 물을 먹이는 일, 
굶주린 자를 먹이는 일, 갖힌 자를 돌아보는 일을 예수님은 사회적 일이라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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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섬긴 예배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셨다. 먹이고 전도하고, 물 주고 
전도하면, 사회적 돌봄은 결국 한손에 쥔 칼이 되고 음모론이 될 뿐이다. 직접적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사역도 그 가치가 있고, 고통의 현장에 현존(presence)하는 자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선교적 소그룹의 역할이다.  
이처럼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의 실현은 교회의 내적 외적으로 일상에서 
선교적 소그룹을 형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와 바실리카에서 에클레시아로 전환 
여기서 교회가 된다는 개념은 분명히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틈에 
교회는 건물로서 규정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부르심 자체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만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 군대를 위해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병사는 없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선교적 제자도를 잃어버린채 교회를 향한 부르심만 알고 있다. 이것이 교회를 스스로 
게토화 시킨 것과 같다.  
이민교회는 전반적으로 교회 존재성을 디아스포라에서 찾는다. 디아스포라는 
로마에 의해 끌려나온 유대인들. 강제로 이주 당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린 
곳을 말한다. 끌려온 것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여기며 유대교 회당을 세운 점은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다. 이 관점에서 이민교회를 바라 보는 태도는 
부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계속 선교적 교회의 본질로 동일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 유대인 회당은 오히려 유대인만을 위한 해방구로 존재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아일랜드가 되어 버렸고, 외국에 있는 성전같은 개념이 된 것과 같다.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분리 시켜 자신을 보호하는 유대인 보호구역이 되어 버렸지, 세상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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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시작으로 삼았지만,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디아스포라와 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디아스포라 보다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로 그 의미를 재정립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동질성 
(homogeneous)집단 폐쇄적인 디아스포라의 울타리 안에 갖히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양성(heterogeneous)집단으로서 열린 에클레시아와 세상의 경계선에 서는 것을 지향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말은 원래는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건물과 장소의 개념도 
아니었다. 당시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 나온 
군인들의 모임’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의미한다. 가정이든 광장이든 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자체가 에클레시아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야에는 부른 
이와 반응한 이가 있고, 부른 이와 반응한 이가 가진 공동의 목적이 있다. 에클레시아는 
건물과 장소 때문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부른 이와 반응한 이 때문에 존재하고 
근본적으로는 그 모임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 이처럼 
‘에클레시아’는 분리되고 구별된 디아스포라를 넘어,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주목할 것은 사람과 모임도 중요하지만, 부르신 이의 목적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모여있는지 모르면, 에클레시아 곧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으로 모이지 않고 만약 우리의 목적을 위해 모였다면 그것은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는 아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유 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교회는 목적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디아스포라를 넘어 에클레시아로 나아감으로 건물로서 갖힌 교회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에클레시아로서 교회가 다시 바실리카 
(키르케)로 바뀌며 장소와 성역화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국교화 이후, 로마의 신전을 개보수하여 순교자와 성자들의 기념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지으면서부터 바실리카가 되었다. 바실리키는 공공건물이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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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을 뜻한다. 이 말은 게르만 문화에서 ‘키리카’라 불리게 되는데, 후에 독일에서 
교회를 뜻하는 ‘키르케’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영어의 Church가 된다. 이 단어 역시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를 뜻하는 말이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크리스텐덤화 하면서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교회는 건물과 동일시 
되었고, 교회의 양적 확장과 성장과 화려함 그 자체가 목적화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결국 다시 유대주의의 성전주의로의 회귀가 되었다.  
이점에서 선한청지기교회는 디아스포라의 긍정성을 수용하되 디아스포라를 
극복하는 에클레시아로서 성경적 교회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버린 바실리카를 극복하는 에클레시아 운동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방어적인 
회당주의와 정복적인 성전주의를 넘어서는게 선교적 소그룹이 가야할 성경적 방향성이라 
생각한다. 방어적인 회당주의와 정복적인 성전주의라는 거대한 산들 사이에 난 사잇길 곧 
그 오솔길이 선교적 소그룹으로서 가야할 에클레시아의 여정이다.  
교회를 위한 선교에서 선교를 위한 교회로 
선교적 소그룹을 구성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전제했듯이 소그룹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모임 자체보다 특별한 부르심이 더욱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소그룹’ 보다 ‘선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4계명에서 2인칭 명령어가 ‘지키라’(keep)이지만, ‘지키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하여’(to remember)가 목적인 것과 같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 선교가 
희생 당하는 것도 거부하고, 교회를 위해 선교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거부한다.  
교회를 바실리카로 인식하면서 성전적인 신성화와 성역화가 진행되었고, 교회는 
성역화되면서 우상화 과정과 이념화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진행된 교회 
우월주의는 유대주의처럼 부정한 것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 버렸다. 교회를 위해 
선교가 거부 당하는 대목이다. 물론 정반대로 교회를 위해 선교가 이용당하기도 한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교회 성장 이론은 교회 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선교를 
도구화 시켜 남용함으로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본질 양자를 모두 훼손시켰다.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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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의 변증법에 빠져 버렸다. 하나님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매개로서의 교회가 오히려 목적이 되려고 한 상황이다. 교회성장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교가 부르심을 받아 버렸다.  
교회를 위한 선교에서 선교를 위한 교회로 개념을 재정립하는 일은 ‘선교적’이라는 
말이 단순한 형용적 수식어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목적을 드러내는 말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성경에서 선교를 찾으려 했다. 그러다가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밝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또한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이제는 ‘성경의 선교적 근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 교회와 선교의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더이상 교회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은 교회가 선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의 방향과 선택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가 교조적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냐는 
것은 인간의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 만큼이나 그 의미의 넓이와 깊이가 크고 깊다. 하나님의 
선교는 다양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교조적으로 일원화 시켜내기 어렵다. 물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활동을 모두 선교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일원화되지는 않지만,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교적 담론은 일원화된 하나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선교적 소그룹들의 총체적 사역을 통해 총화의 과정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선교적 소그룹들이 다양한 부르심에 따라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고 또 
선교적 소그룹들의 열린 융복합을 통해 선교적 교회라는 담론은 총화되고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한청지기교회는 교회를 위해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일원화 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소그룹 운동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융복합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다. 선한청지기교회를 위해 선교적 교회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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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것에서 선교적 교회 담론과 선교적 소그룹을 더 잘 지원하고 돕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방향을 노정했다.  
요약 
첫째, 선교적 교회는 일상의 영역에서 선교적 소그룹으로 교회됨을 형성해야 한다. 
일상과 분리된 교회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선교적 소그룹을 
형성하며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선교적 소그룹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내부를 
위한 소그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고 선교적 맥락속에서 
소그룹의 네트워크를 세우는 방향을 말한다.  
둘째, 선교적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를 정립한다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게토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바실리카의 크리스텐덤적 정복성을 변혁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과 장소에 방어적으로 존재해서도 안되고, 압도하는 종교권력으로서 공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거부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부르심에 정직한 반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님을 인정하는 방향을 말한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 그 자체를 강화하는데 있지 않다. 교회를 위해 선교가 
부정되고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의 존재자체게 선교를 위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다양한 선교 공동체를 통해 총체적으로 일어나며 총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기에 다양한 소그룹 운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각 공동체는 융복합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 내는 여정으로 나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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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교회 담론 정립을 위한 여정
본장에서는 2장에서 다루었던 제자훈련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3장에서 다룬 청지기됨과 에클레시아 운동 실현을 
위해 2대 담임목사로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의 거대담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는지 밝힌다.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관계적 레퍼토리들이 촘촘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작은 하나의 고리를 건드리는 것이 전체 네트워크를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깊다. 특히 2대 
목사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현황에 대한 분석과 당위성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한 
단계적인 사고가 필요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잠 감당하고 있었고,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의 선교사 
파송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었다. 실제로 부임초기 1대 담임목사 
외에 3년안에 5가정의 평신도 선교사와 1가정의 목회자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래서 총 
7가정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상황이었다. 고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은 
평신도 선교사의 자비량에 대한 개념이 각기 다르게 이해되고 있었다. 결과 평신도 선교사 
허입과 파송의 과정은 매끄럽지 못한 긴장을 초래했고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교회적인 
운동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선교적 교회로서 역할 보다, 선교사 
후원이라는 보내는 선교사론 중심의 이해로 인해 일상을 선교적 제자도로 살아내는 운동 
동력까지 강하게 일으키지 못했다.  
교회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선교적 제자로 양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헌신된 각 
개인과 1대 담임목사의 희생과 헌신적인 설교를 통한 동기부여가 중심이 되어 선교사 
헌신이 있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다만 선교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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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교회가 가진 양육 시스템을 통해 훈련되고 성장하는 선교사 
헌신의 열매가 드려지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시스템 보다 더 의미있는 정신을 잘 
이어가면서 동시에 2대 목사로서 선교적 제자훈련 양육구조를 재구성해야 했다. 본장은 
이런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여정을 거치며 환경을 구성해 왔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대 목사의 은퇴 철학과 선교적 교회 여정의  출발 
사실상 2대 목사로서 전통적인 선교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일은 매우 
큰 위험부담이었다. 하지만, 1대 송광률 담임목사의 은퇴 목사로서 철학과 은퇴 이후 
걸어간 여정은 가장 이상적인 전환점을 일으키는데 절대적 역할이었다. 은퇴목사의 
역할을 ‘빗자루 든 사람’으로 천명하고 후임목사와 교체과정을 위해서 “당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마지막 사명이다”는 고백이 교인들과 후임목사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깊고 
아름다웠다. 실로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퇴장을 감당한 결과 후임목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일으키는 변화의 당위성을 더욱 격려받게 했다.  
여기서 부임하는 2대 목사의 목회 철학보다 퇴임하는 1대 목사의 은퇴 철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영향력은 당회와 교회 평신도 리더십 전반에 변화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주었고, 변화를 당황스러운 손님의 방문처럼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가족처럼 여기게 하였다.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여정의 첫 파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을 통해 입장하게 되었다.  
비전 캐스팅이 아닌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 
이렇게 좋은 환경속에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겨진 선교적 여정의 변화라 
할지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그물처럼 구성되어 
있기에, 새로운 변화는 충격과 적응과 갈등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 이익사회와 같은 
기업의 경우도 전산 시스템을 바꿀경우 매일 일하는 임금 피고용인들 조차도 적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최소 6개월을 잡는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의 자원 봉사자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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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위의 사역 구조에서 20년의 익숙함을 벗고 새롭게 적응해 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물질로 여겨지면 유기체인 공동체는 면역 반응과 
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주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면역 억제제가 사용되어야 하고, 때로는 쇼크와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게 사실이다. 살리기 위한 수술과 수혈을 해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리고 설사 수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외과적 접근 이전에 간호학적 접근의 필요성도 매우 큰 것처럼 시기를 
선택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점은 새로운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주력한 일은 수술이 급한 것이 아니라 간호적 접근의 
필요성에서 시작해야 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담당의사가 바뀐 것 같은 상황에서 챠트로 
이해하기 보다 보고 듣고 이야기 함으로 진단해 가는 과정이 절대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당회원들과 북클럽을 시작하는 일이었다. 마침 
교회가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40일 을 통해 새벽기도회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새들백교회 이야기 를 갖고 당회원들과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자기 이해와 기대를 
나누는 8주 과정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부심과 또한 당면한 문제를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었고, 최소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와 4주간에 걸친 간담회를 갖게 되면서 당회원들의 생각과 관심사의 
차이, 온도차이를 발견하며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의 관심과 
당회의 관심사항을 2대 목사로서 총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두 번째 시작한 것은 모든 목장을 방문을 시작하면서 목장에서 듣게 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일이었다. 이것은 리더십의 생각과 목장 단위에서 생각하는 
생각을 다시 접붙이는 과정이 되었다. 평신도 리더들과 생각을 3개월 청취하고, 목장을 
통해 목자들과 성도들의 생각을 3개월간 청취를 했다. 이를 통한 6개월의 과정은 
가지치기할 것과 뿌리 뽑아야 할 것과 씨를 뿌려야 할 것과 옮겨 심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지기 수련회를 가지면서 6개월간 융합 시킨 내용에 
대해 평신도 리더십들의 의견을 최종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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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이상에서 설명한 6개월간 리더십들과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화하는 단계적 과정을 보여준다. 2달(8주)간의 장로 북클럽, 1달(4주)간의 안수집사와 
권사 간담회, 그리고 3개월에 걸친 목장방문을 통한 목자와 목원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본다. 그리고 모든 평신도 리더(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 은퇴 직분자)와 함께하는 
수련회를 통해 2대 목사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의 변화 과정을 확정했다.  
<표 1> 
 
6개월 리더십과 성도들 의견수렴 과정 
 
직    분 1 2 3 4 5 6 비         고 
장로      1단계: 북클럽 운영 
안수집사       2단계: 당회원 북클럽 결과 기반      
           발제와 토의 권사       
목장       3단계: 다양한 자유 의견 수렴 
청지기수련회       4단계: 1-3단계 총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6개월의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비전 캐스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6개월의 과정에서 들었던 계승 발전시킬 영역과 
개선 변화시킬 영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 공급자(Solution Provider) 의 역할을 했다. 필자가 
가진 큰 목회 철학과 방법론을 저장해둔 창고에서 교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해결책이 될 것들을 매칭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질적인 새로운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약리반응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는 공급자의 것이 아니라 수여자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제자양육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항상 새 양육구조와 기존 양육구조 사이에 
긴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직접 시행을 바로 하는 방식보다 항상 파일럿 방식으로 운영 이후 
Debriefing 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사전에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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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하는 ‘입법 예고’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 공지하고, 시범 운영후 1년 뒤 혹은 2년 뒤에 
전면 시행 방식으로 단계화 시킴으로 ‘변화’ 보다 ‘과정’에 주목하게 했다. 이런 여정이 
익숙함을 떠나 불편한 적응을 시도해야 하는 성도들의 수용적 태도를 만들며 변화의 
여정을 진행했다.  
1기와 2기 차별성과 연속성을 가진 목회철학 정리: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 
이상의 논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선교적 교회의 여정을 1기 토대 마련기와 2기 
시행과 도전기로 구분하여 단계화 시켰다. 1기와 2기는 특성상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측면과 
공동성의 측면을 동시에 다룬다고 보면 된다.  
1기는 리더십들의 의견을 총화했던 것에 대한 응답 과정으로서 20년 교회 
역사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에 집중했다. 1기로서 천국 한 모통이를 맛보는 교회에서 
주목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집중했다. 사실 이것은 기성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었던 공동체성의 
회복에 근거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6개월간 평신도 리더십의 의견 수렴과정에 제기되었던 
내부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 가정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에 방점을 두는 양육체제를 디자인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이 단순히 그 문제 자체에서 A냐 혹은 B냐는 선택의 문제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A 혹은 B 에 과열된 상황을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을 성취할 수 있게하는 C 
혹은 D 로 잡음으로서 선택의 문제를 변혁의 문제가 되게 했다. 표현하자면 X 축과 Y 축에 
갖혀서 2차원내에서 좌표를 설정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2기에서 하게 될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가는 Z 축을 추가하여 3차원의 문제가 되게 하는 방식이었다.  
2기는 1기에서 마련한 공동체성에 기초하여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역 공동체에 
주목했다. 양육과 훈련으로 존재하던 과정을 실행과 사역의 도구가 되게 전환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1기를 운영하면서 시도한 실험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고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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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과감한 통폐합을 시도하고, 더욱 선교적 제자도의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고 신설하는데 집중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교육에서 평신도를 
조력자(facilitator)로 세원 운영하는 양육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기는 ‘천국 한 모퉁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구성 되었고, 2기는 ‘세상 한 
모퉁이’라는 큰 타이늘 속에 디자인 되었다. 천국 한 모퉁이를 맛보는 교회 그리고 세상 한 
모퉁이를 변혁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방향이다. 결국 1기와 2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타이틀은 매해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방향성과 DNA를 가질 수 있도록 표어로 
선언되고 최소 8주에 걸친 주제 설교를 통해 도전되었다. 아래의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기 사역은 천국 한모퉁이를 맛보는 교회로서 ‘공동체성’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010년에서 2012년은 특히 교회내의 공동체성 회복에 중심을 맞추었고, 
2013년에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다음세대에까지 확장했다. 특히 다음세대를 교육적 관점이 
아닌 선교적 관점으로 인식하여 세대간의 공동체성의 회복까지 다루었다.  
이후 선교적 교회로 본격적인 공공성을 가진 사역구조로 나가기 위해서 2014년에 
사도행전적 개념으로 유월절 공동체와 오순절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를 거쳤다. 다르게는 
십자가 영성과 기름부으심의 영성에 두고 복음공동체와 성령의 공동체를 강조함으로 
공동체성의 근원을 바로 정립했다. 이는 또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임재와 선교적 파송의 
모티브를 갖고 선교적 교회 담론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리고 1기 사역은 
2기 사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으로 정리하며 천국 한모퉁이를 닫고 세상 
한모퉁이를 여는 연속성을 가진 전환과정이 되게 했다.  
이에 기반하여 2기사역은 선교적 교회 담론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실질적인 목회 
표어로 구성되고 이에 적합한 선교적 성경해석에 기초한 시리즈 설교를 본격적으로 
이어가며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1기와 2기 사이에 이 전개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의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닌 선교적 교회 담론을 
교회적으로 동의하고 동행하는 구조로 진행을 하였다. 그래서 담임목사의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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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으로서 선교적 교회 담론에 대한 수용과 전환을 향한 통로가 되어서 그 여정은 더욱 
본격화 되었다.    
<표 2> 
 
목회철학과 교회표어 
 
구분 연도 목회 표어 
1기 
 
천국 
한모퉁이 
2010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Integrity of Hear with Skillful Hands) 
2011 
꿈꾸는 교회 배려하는 성도 
(Pursuing God and Each Other) 
2012 애틋함으로 사역하고 열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2013 
이음의 선교 사귐의 선교 
(Inter Cultural Mission & Inter Generational Mission)  
2014 피흘리심과 기름부으심의 영성  
2015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2기 
 
세상 
한모퉁이 
2016 
본질을 고민하고 본질을 모험하는 교회 
(Radical Together Radical Adventure)  
2017 
우리가 교회입니다.  
(Re-Church Be-Church) 
2018 
주안에 머무르고 세상속에 보냄받은 성도 
(Anchoring & Plattforming) 
2019 
진리와 시도 
(Validity and Relevency) 
 
선교적 교회 DNA 공유를 위한 4 C’s 정립 
목회 철학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또한 
연중 내내 언급할 수 없으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선교적 교회로 여정을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명시적 용어에 익숙해 
지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식상해질 위험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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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가졌다. 자주 언급하면 식상하고 자주 언급하지 않으면 잊혀질 원리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DNA 를 더 깊게 공유할 것인가에 주목했다. 만약 선교적 교회 DNA 
라는 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생각하며 방향을 
모색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DNA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4 C’s를 제시하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DNA를 모두가 갖기 위해서 교회 사역의 목적과 평가기준을 이에 
맞게 재정립하여, 어떤 사역을 하든 이 목적과 평가 기준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면 
선교적 교회의 DNA 가 모든 분야에서 자리잡게 될 수 있다. 그래서 4C’s를 선교적 교회 
DNA로 만들고 무슨 일과 사역을 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했다.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 DNA가 재정립되도록 가치 체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도 기관과 공동체서로 어떤 사역이든 ‘결과’(Consequence)를 두고 평가 
(debriefing)의 과정을 겪는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는 본질적 방향성을 찾아가지만, 
사역의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분히 정량적 결과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는 본질적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이 모호해서 이 또한 
불분명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 목적을 손에 잡히게 실현할 기획 기준과 평가기준은 
매우 필요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지 않았지만, 4C’s를 통해 그 정신을 
제시하고 철저하게 이를 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되게 했다.  
 
1. Consideration (배려) – 개인적 영역 
2. Community (공동체) – 공동체적 영역 
3. Collaboration & Convergence (협력과 융합) – 공동체적 영역 
4. Conversation & Communication (대화와 소통) – 공공 영역  
 
세 번째Collaboration & Convergence 는 용어상 익숙지 않기 때문에 Connected 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4가지 C 로 시작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역적 목적이고 사역을 
마친 후 평가 기준이 되게 했다. 이것은 놀라운 시도였다. 지금까지 지적했던 제자도의 
문제점과 선교적 제자도의 나갈 방향을 함축시킴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여들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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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C인 Consideration 배려는 선한청지기교회 사역은 
개인과 개인이 먼저 배려의 대상이 되게 하는게 목적인 것을 강조한다. 일보다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개인이 희생시키는 것을 쉽게 대의라고 
하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존중되고 사려깊음의 대상이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 참가자들을 배려하고, 외적 열매보다 
이 부분의 문제를 평가한다. 
다음 두 번째 C인 Community 공동체는 혹시 한 영혼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나 
거기에 갖히지 않는 다음 단계를 말한다. 어떤 사역을 하든 배려하는 일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고 남아야 한다. 1단계가 가치 있으나 거기에 갖히게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했다. 배려 받는 개인만 남게 하는게 아니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과정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 특정한 사람의 헌신으로 일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었느냐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C 인 Collaboration & Convergence 협력과 융합은 2단계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되 배타적 공동체가 되어서 안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했다. 사회 
단체와 대기업의 경우에도 가장 큰 적은 외적인 것보다 부서 이기주의에 기초한 과도한 
경쟁이다. 부서는 흑자를 보는데 회사가 망할 수 있는 모습이다. 선교적 교회는 계급, 인종, 
성별, 연령 등의 구분과 인간이 만든 혐오와 배제를 뛰어넘는 천국 공동체다. 그런데 교회 
역시 개인주의 만큼이나 배타적 공동체로 몸살을 앓는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협력과 융함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 같은 열린 공동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사역을 마친 후 이런 융복합과 협력이 있었는지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네 번째 C 인 Conversation & Communication 대화와 소통은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무리지 않고 세상과 어떤 소통과 대화를 했느냐에 있다. 이건 내부의 소통 
문제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어떤 대화를 세상과 했느냐에 주목한다. 특히 
Conversation 대화는 Converse 곧 전환하다 입장을 바꾸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 즉,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어떤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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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전환하는 열린대화를 하는데 유익한지 돌아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사역의 목표이고 평가의 기준이다.  
이처럼 선교적 교회 DNA 가 모든 사역과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언급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4C’s 에 노출되게 함으로 체질화를 이루는데 익숙해지게 했다. 매년 제직 
수련회와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항상 다루고 있고, 선교적 DNA가 
공유되고 내재화 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선교적 제자도 방향성을 환기하는 기념비적 말씀을 통한 공감대 
형성 
목회 철학을 분명히 정립하더라도 선교적 교회의 정신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의 필요성을 또한 발견했다. 즉, 선교적 교회의 목회 철학을 매우 
실제적으로 DNA화하고 이것이 가진 성경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이 철학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성경구절의 필요성도 또한 필요함을 발견했다. 다수의 평신도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깃발같은 성경 구절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지향점임을 확신하게 하는 데 유익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단순히 담임목사 개인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의 방향성을 수용하는데 필요함을 발견했다. 충분히 성경적, 
선교신학적 근거와 현실적 용어로 설명했지만, 성경적 근거를 다시 원하는 성도들의 의도 
속에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일종의 깃발같은 명시적인 성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시편 131편 1절을 통해 본 선교적 교회의 사역 정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소위 교회 성장론과 선교적 승리주의와 제국주의로 
이해하지 않게 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일종의 고지론적 사고와 크리스텐덤적 
사고에 익숙했던 교회 성장론이 대세였던 시대에 이를 다시 선교적 교회는 Being 곧 
존재성에 기초한다는 담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53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서 선한청지기교회의 제자도가 추구하는 청지기 정신은 시편 
131편1절을 통해 정리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위대한 비전에서 소박한 꿈으로’ 로 정리하고, Good to Great 이라는 
개념을 Great Vision to Simple Faith 의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선교적 교회의 방향으로 정리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에 전착된 교회 성장주의와 이를 통한 선교적 승리주의를 
지향하는 것, 청지기는 왕이 되기 위한 존재성을 거부하는 것에 출발함을 정립했다. 시인의 
노래는 비겁한 자들의 자기 방어 논리가 아니라, 청지기적 신앙의 본질을 도전한 용기로 
이해하고 선교적 제자도의 사역 정신으로 정립했다.  
누가복음 10장8-9절을 통해본 선교적 교회(소그룹)의 방향성 
6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본문은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실현 방법, 전도와 
선교의 목적과 실현방법, 그리고 선교적 소그룹의 목적과 실현 방법을 모두 제시해 주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다. 선교적 교회가 존재성으로서 Being과 DNA를 강조하다 보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강하게 있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소그룹 운동을 해 나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방법론적(혹은 단계적) 과정이 필요한지 누가복음 10장8-9절을 통해 
정립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는 우선 ‘동네에 들어가고 영접받는’ 첫 단추로 시작된다. 종교적 
시설과 그리스도인들의 울타리 안에서만 영적인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지역으로 가고 이웃의 가정으로 초대 받음을 통해 시작된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웃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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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언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 먼저 ‘차려 놓는 것을 먹고’ 를 통해 이웃과 ‘밥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즉, 식탁의 교제를 통한 식구됨, 한 밥상에 참여함으로 형성되는 
식구됨을 이루는 단계를 요구한다. 단지 배고픔과 허기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말하는게 
아니라, 한 식구됨의 우선순위를 강도함을 본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첫 우선순위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면, 그 가정에서 ‘거기있는 병자들을 고치고’로 과정을 
옮긴다. 즉, 밥상 공동체를 이룬 다음 ‘고통 분담체, 치유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요구한다.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는 단계를 
강조한다. 특히 유대당시 질병과 장애를 하나님에게 받은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로 
묘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았다. 예수님의 기적사역은 병 고침 그 자체 
보다, 율법의 이름으로 저주 받았다고 선언된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킴에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종교적 무지와 사회적 무례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고통에 
반응하는 고통 분담체와 치유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두 번째 우선순위다.  
마지막 단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고 마무리 단계로 
옮긴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고통 분담체와 치유 공동체를 이룬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 그들을 직면하게 한다. 말로 선언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 믿음과 
심판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믿음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소위 ‘싸움의 선교’가 아니었다. 
오히려 밥상공동체와 치유공동체의 단게를 거치며 함께 먹고 같이 아파하는 한 식구가 
되는 ‘사귐의 선교’ 단계를 이었다. 이 교제와 사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는 비전을 제시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단계에 따라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고, 전도와 선교를 
시행하였으며, 각 동네와 가정에서 선교적 소그룹을 형성했다. 필자는 이 본문을 통해 
선한청지기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나가야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성경적인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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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78편 72절을 통한 선교적 제자로서 청지기의 자기 준비 
선교적 교회 담론이 존재성을 강조할 때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청지기는 어떤 
자기 준비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하면 뚜렷한 방향성의 추구가 없이 
비판적 고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우쳐 고뇌하는 자신만 남는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시편 78편72절은 선교적 제자로서 청지기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몸의 
태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이루어야 할 아담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갖추어야 할 2가지를 제시받았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신정통치를 이루어야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는 청지기였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선교적 제자는 2가지 덕목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바로 마음의 완전함(Integrity of Heart)과 손의 능숙함(Skillful Hands) 두가지였다. 
시인은 이 두가지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병행되어야 할 개념으로 이해했다. 즉, Integrity 
of heart WITH skillful hands 이기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분리되지 않는다.  
선교적 제자도가 존재성을 강조하지만, 결코 능숙한 손의 움직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실 왕에게 손의 능숙함은 그리 필요치 않다. 그리고 왕에게 마음의 완전함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위임 받은 양을 치던 목동의 관점에서 청지기 
역할로서 왕의 직무를 이해하는 표현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는 왕의 역할을 목동을 부리는 
주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하는 목동의 관점에서 자신의 왕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이 본문을 통해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가 가야할 
청지기됨의 덕목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다.  
안단테로 이어가는 학습 공동체를 통한 리더십 공감대 
이렇게 선교적 교회 담론이 모든 사역과 인식의 배경이 되게 하기 위한 여정을 
겪어왔지만, 결국 가장 중요하게 남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은 결국 담임목사 자신과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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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자들 그리고 당회원들이 어떻게 선교적 교회와 제자도가 체질화 되느냐는 당면 
과제를 거치는 일이었다.  
첫째, 담임목사로서 자신이 선교적 교회 담론과 선교적 제자도에 체질화 되게 하기 
위한 학습 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만들고 참여하는 일에 집중했다. 현장 선교사 
출신 4인과 현장 목회자 출신 4인 함께하면서 책을 읽고 세미나와 토의를 집중적으로 
가졌다. 1차로 갖게 된 모임은 5년간의 학습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다. 선교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론,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선교적 교회론은 길었던 
만큼 피상적 이해 그 이상으로 이끌었다.  
이것은 선교적 성경해석과 Missiotellic Preaching 을 하는 강한 동기가 되었고, 1기 
사역의 전반의 말씀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지역 
또래집단 목회자들을 2번째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과정을 
3년을 갖고 있고, 이제 이 모음은 선교적 교회 담론으로 멘토링과 목회 세미나를 여는 
섬김의 통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목회 철학에 전착하고 노출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또래 집단과 학습 공동체를 이루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보수교육을 
받는 과정이 교회적인 선교적 교회 여정에 심장같은 기능을 했다.  
둘째,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와 목회 철학적 동반자가 되는 과정에 멘토링하는 
일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제자도가 더욱 목장과 부서활동에 영향을 준다. 이를 위해서 
매월 1회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함께하는 북클럽을 가졌다.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선교적 교회론 전문가들의 세미나에 모든 목회 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했다. 초기 
2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진 과정을 통해 목회 동역자들이 무엇을 어떻게(What & How)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Why)에 집중하게 함으로 선교적 제자도와 교회론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 메이커가 되게 했다. 이것은 선한청지기교회가 진행하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에 
좋은 바퀴가 되었다.  
셋째,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인 당회원들과 선교적 교회론에 관심있는 
안수집사군을 형성하는 일은 필수적이었다. 추선 초기에 위클리프 본부 한인 사역부에서 
하는 GLOCAL 세미나에 평신도 리더들을 매해마다 참여하도록 권했다. 참여한 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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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들이 3년간 계속되어서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 담론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졌다. 
이후 GLOCAL 세미나가 중단되었지만, 이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매월 1회씩 2년간 
지속적인 북클럽을 가질 수 있었다. 상담히 많은 책을 읽고, 과정에 많은 외부 전문가 초빙 
공개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선한청지기교회가 진행하는 선교적 교회의 여정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았다.  
정리해보면, 굉장히 더딘 안단테의 속도와 같은 여정이었다. 선교적 교회의 여정은 
‘Just Do Mission’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Missional Being’이 되게하는 
여정이었다. 뭘 해야 한다는 강박, 정량적 성과와 이를 위한 효과와 효율이 절대가치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이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선교적 교회 담론은 무엇이 되어 가는 
여정을 지켜보는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 가는 과정을 멈추게 하고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여정이기에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 5년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정보 습득이 아닌 인식의 
전환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여정을 이어가는 동력이었다.  
요약 
2대 목사로서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담론 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온 
여정을 돌아보면 이렇게 요약이 된다.  
첫째, 리더로서 담임목사가 자기 목회 철학을 관철시키며 주도적으로 되게 
만들려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만약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으로서 관철되어 버리면 
이미 그것은 선교적 교회 담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오히려 공감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공유되어 가는 작업이 필요했다.  
둘째, 선교적 교회가 하나의 구호처럼 던져진다면 이것은 많이 듣지 못함으로 
잊혀질 위험만큼 과도하게 들으면서 식상해버릴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 내적인 모든 
사역과 돌봄의 목적과 평가 기준처럼 되어서 교회의 영적 DNA처럼 되게 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했다.  
셋째, 동시에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여정에서는 목회철학으로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매해마다 교회 표어로서 단계적 성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 표어는 시리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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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된 설교와 특별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교인들 안에서 이벤트 이후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과정화 단계를 거치게 디자인 되어야 했다.  
넷째, 선교적 교회가 너무 선교신학적으로 다루어 지고, 포괄절 성경의 근거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될 때 성도들의 확신이 약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분명한 성경구절을 
통해 항상 명확하기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 성도들의 안정감은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했다.  
다섯째, 전 교인을 대상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의 여정과 선교적 제자도를 정립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 듯 정보 습득으로서 과정이 아닌 도제교육 같은 가치 습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목회 동역자들과 헌신적인 평신도 리더십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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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교적 제자도 정립을 위한 양육구조
본장에서는 4장에서 선교적 여정을 위해 형성된 환경적 토대 위에 구체적으로 
디자인된 선한청지기교회 선교적 제자도 정립을 위한 양육 구조를 기술했다.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선교적 제자도로서 교회 내부 헌신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넘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갖고 사는 청지기됨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도 결국 
이것을 선교적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가 
개인적 영적 교양이 아니라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며 공공성을 담보한 이웃과 
일상에 헌신하는 훈련과정이 되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에게 의존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구조로 디자인하는데 있다. 배움을 위한 양육구조가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양육구조로 디자인 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훈련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한 훈련이 되고 이를 통해 선교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기초하고, 그리고 참여와 가르침이 
최고의 배움이라는 맥락에서 양육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양육구조 안에서 
기대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여 어떻게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 정신을 
자리매김하게 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기 양육 구조 소개 
선한청지기교회의 양육구조는 기본적으로 1기와 2기가 연속성을 갖고 있고 큰 
차이가 있지 않으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고 2기로 넘어가면서 보다 선교적 제자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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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방식으로 갱신되었다. 2기의 특징은 다음에서 다루고 모든 것의 토대가 된 1기의 
양육구조와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1기는 가장 큰 특징이 4F’s (Friend, Family, Farmer, Frintier)로 단계적으로 구조화된 
과정을 정립한데 있다. 명시적으로 선교적 제자도로 제시 되지 않았지만, 2기를 위한 
의도적 복선을 갖고 구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시간적으로 1기에서 구현할 수 
없었고 2기 사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겼다.  
1기 양육구조를 정립하면서 또다른 필요가 발견되었다. 4F’s 로 단계화 시키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단계화 시킬 수 없는 양육의 다양성의 필요를 발견했다. 즉, 
필수적인 단계화 교육에 과도한 많은 과정을 집어넣어 비대해지는 것보다 필수적 
단계화가 필요한 것은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있는 과정은 유연성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단계적 성장을 위한 양육과정은 
제자훈련원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영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양육과정은 유연성있게 운영하도록 평생훈련원으로 정리함으로 제자훈련원과 
평생훈련원으로 이분화 시켰다. 그래서 단계화된 양육구조는 제자훈련원으로 모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단계적 양육구조는 평생훈련원으로 모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기 토대 준비: 4 F’s 구조화에 기초한 제자훈련원 
1기 사역은 4단계에 걸친 제자훈련 양육체계를 세우는 시기였다.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육 훈련을 큰 그림 속에 통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2기 사역으로 
전환할 때 한번에 선교적 제자도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선교적 제자도라는 연속성 
속에 기획을 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의 양육구조를 시각화 할 경우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주변인으로 있다가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야구 방식으로 구성한 것도 결국 홈 베이스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큰 문제가 아닐 
 61 
수 도 있지만, 어느틈에 제자 훈련은 결국 중앙 권력화 집중화로 ‘들어가게 하는 구조’로 
시각화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을 가진 선교적 제자도의 양육 구조는 변방과 
주변부를 향해 나가게 하는 구조로 시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선한청지기 
교회의 선교적 제자도 실현을 위한 양육 구조는 부채꼴 모양으로 정리하고, ‘교회의 
성장’이라는 측면보다 ‘교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구조화 했다. 
<표 3> 
 
선한청지기교회 선교적 제자훈련 양육구조 
 
 
 
 
 
 
 
 
 
 
 
우선적으로 4F’s에서 1단계와 2단계라 할 수 있는 Friend 와 Family 는 관계성 
형성의 단계로 공동체성을 갖는 과정을 기획되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라 할 수 있는 
Farmer 와 Frintier 는 공공성을 갖는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이것은 결국 자기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이라는 단계를 거쳐간다.  
1기 제자훈련원의 4F’s 의 단계별 의미 설명과 교과과정 
4F’s는 다르게 이해하면 Seeker(구도자 추구자)와 Signed(등록함)를 통해 
Saved(구원받음)와 Sanctified(정화됨 구별됨)를 거치고 Servant(종)로서 섬기며 
Friend 
 
Family 
Farmer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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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보냄받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구조를 말한다. 단계별 의미와 교육 중점사항 
그리고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Friend 친구의 단계는 Seeker(구도자 추구자)로서 참여하고 
Signed(등록함)으로 친구가 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2가지 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가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고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친밀함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 참여하는 교과 과정은 새식구반이다. 이 시기는 
필수반을 많이 만들지 않고, 뒤에서 다룰 평생훈련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유연성을 갖고 운영한다.  
가장 특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간 4회 갖는 새식구 반인데, 이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식구’의 개념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일본식 한자어이고 한국식 한자어가 식구임을 
구별한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개념이 한국적 의미에서는 식탁을 같이 이루는 밥상 
공동체에 기도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적인 ‘동네’의 개념은 ‘마시는 물이 같다’는 
의미임을 상기한다. 그래서 식구와 동네라는 개념은 가장 성찬식에 가까운 한국적 
개념임을 강조한다. 한 몸, 한 피 그리고 한 식구됨을 강조한다.  
그리고 새식구반은 교리를 가르치거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소속감(Belongness) 을 갖는 일을 도와준다. 그래서 예배중심적 목회철학, 
선교적 제자도를 지향하는 양육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한 교회 행정체제, 
선교적 소그룹으로 목장운영에 대한 4주간의 과정을 갖는다.  
4주 동안 담당 목회자들의 발제 이후 자유로운 질문 시간을 테이블별로 갖고 
테이블 리더들은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 철학에 대한 질문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5주차는 참여하게 될 소그룹 리더들과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하는 수료식 겸 환영회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의 식구로 모든 등록을 완성하고 목장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Family 식구 단계는 Saved (구원받음)를 점검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교리 
공부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Santified (정화됨, 구별됨)의 과정을 위해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치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때 주된 관심은 
성도들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이해를 돕는 일과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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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내면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일이다. 이때 참여하는 주된 교과과정은 Back 
To Basic 과 세례교육 그리고 우슬초 모꼬지이다.  
먼저 연 2회에 걸쳐 갖게 되는 Back To Basic 은 8주간에 걸친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세미나다. 새식구 반 과정이 소속감(Belongness)을 위한 과정이라면 2단계인 Back To 
Basic 은 믿음(Belief)을 돕는 과정이다. 특별히 이 과정은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라는 
측면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합을 이루도록 이성적인 설득과 이해를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직접 강의함으로 각기 다른 신앙배경을 가진 기존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앙고백과 교리적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이 정립되지 않은 이들에게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례 받지 않은 초신자들에게는 별도의 교구 담당 목회자와 멘토링 시간을 
통해 세례교육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일대일 내지는 최소화된 소그룹으로 운영되어서 
구원에 대한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멘토링 방식으로 신앙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구원의 고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임목사와 마지막 
멘토링 시간을 갖고 세레 여부도 결정한다.  
그리고 연1회에 갖게 되는 우슬초 모꼬지는 2박3일 캠프로 진행되는 내면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세미나다. 3일간 10번에 걸친 강의와 테이블 나눔과 치유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3일 캠프는 상처와 트라우마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믿음의 문제가 지식적인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기도 하고 이 것은 Back To Basic 
에서 감당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트라우마와 상처에 기인한 닫힌 마음이 믿음의 설득의 
걸림돌이 됨을 발견한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없이 사역 단계로 진입한 사람들이 
내면의 굶주림과 분노로 인해 사역적 열심과 헌신을 하는 과정은 또다른 문제인 것을 
보기에 이 과정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도 사역을 향한 부르심을 위해서도 중간 
고리 역할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64 
이렇게 2단계의 과정을 통해 Saved (구원받음) 와 Sanctified (정화됨 구별됨)의 
과정을 참여함으로 섬김과 사역의 부르심으로 이어갈 준비가 완료되고 공동체성을 
공유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  
셋째, Farmer 일꾼 단계는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향한 Servant 곧 섬기는 종으로 
훈련 받고 실재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한다. 이 때 주된 관심은 성도들을 사역적으로 
개발하고 구비시키는 것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기독교관을 갖고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돕는다. 1단계에서 소속(Belongness)에 
대한 도움과 2단계에서 믿음(Belief)을 돕고 3단계에서 실천(Behavior)로 이어지게 돕니다.  
이 때 주된 과정은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와 예닮여행 소그룹 활동 그리고 예비 목자 
훈련이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임직되는 이들을 위한 직분자 
세미나를 갖게 된다.  
2단계 훈련까지 받은 사람들은 예비 목자 훈련에 초대된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인도하는 훈련을 받고 섬기도록 격려된다. 8주에 걸친 훈련 과정을 
통해 소그룹 사역 원리, 공동체 사역 원리를 배우고, 발제 강의 후 자체적인 토의 시간을 
통해 소그룹 사역자로서 멘토링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예닮 여행은 8명 이내로 하는 철저한 소그룹 사역으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의 소그룹을 형성한다. 10주간의 소그룹 활동과 1박2일 수련회를 통해 
진행되는데, 주된 관심은 신앙 생활 속에 형성된 위선적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는 삶의 
나눔과 성숙에 있다. 1박2일은 하이패밀리의 Well Living 세미나를 재구성해서 자아와 
가정과 주변을 돌아보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예닮여행은 일꾼됨이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향한 것을 다시금 
상기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공공성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활신앙을 향한 선교적 제자도를 어떻게 청지기됨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관점을 제공한다. 4주간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노동과 예배의 개념을 통합하도록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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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 제한된 일꾼이 아닌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렇게 3단계인 Farmer 의 과정은 교회 내부를 향한 일꾼 양성 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향한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됨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Frontier 변방의 개척자 단계는 세상을 향해 Sent 곧 보냄받음을 위한 단게로 
준비한다. 이 과정은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가르쳐야 하는 단계가 되게 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최고의 배움은 가르침에 있다는 원리에 따라 수동적인 피학습자가 아닌 능독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facilitator 로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세우는데 중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기 사역에서는 이 단계로 넘어갈 시간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고, 미국의 위클리프본부 한국부의 Glocal Conference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해왔다. 이것은 2기 사역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다음 2기 사역의 중점 
영역이기도 하기에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1-2단계는 공동체성에 기초한 제자훈련과 3-4단계는 공공성에 기초한 
제자훈련을 구조화하여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기본적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그래서 세미나와 소그룹과 수련회 그리고 컨퍼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 
아쉬운 것은 소그룹과 일대일을 더 확대해야 하는 점인데, 이것은 2기 사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보강되어 진행되었다.  
1기 평생훈련원의 다양한 양육과목과 운영의미 
교회 양육 구조는 필수과정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양육구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뼈대와 같은 필수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다. 상황과 성도의 필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DNA를 갖추기 위한 다양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완적한 양육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비대해지고 복잡해지고 과도한 부담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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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자훈련원외에 평생훈련원을 두어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꼭 단계에 맞출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제자훈련원의 4F’s의 4단계와 매칭을 하여 더욱 풍성한 양육 과목이 
공급되게 했다. 단계별로 참여해야 하는게 아니라 유연하고 참여할 수 있다.  
1단계와 연결성을 가진 양육과정은 2가지가 있는데 연1회에 세미나가 부교역자 
중심으로 열린다. 첫째는 피플 퍼즐 세미나로서 자신의 DISK 유형을 알고 목장 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었다. 모든 목자들은 이 교육을 모두 받았고, 새식구가 목장에 올 
경우에 특징을 이해하는데 첫 자료가 되게 해서 Friend 친구됨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둘째로 예배 세미나 3주 과정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선한청지기교회 예배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2단계와 연결성을 가진 양육과정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경일독교실이 상반기 
구약교실, 하반기 신약교실로 운영된다. 평신도 리더에 의한 시간으로 성경개론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지도하고 돕고 있다. 매 기수마다 5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10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QT 세미나를 연 1회 가짐으로 묵상 
훈련을 4주간 운영을 하고 있고, 성경일독 교실과 상호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리고 셋째로 
우슬초 모꼬지 이후 치유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 우슬초 모꼬지를 다녀온 참가자들 중에 더 
깊은 치유관련 도움을 주기 위해 남여 구분으로 소그룹을 만들고 치유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7주가량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갖고 2박3일 이후 더 다루어야 할 개인적인 내면 
문제를 돕는 과정을 하고 있다. 
3단계와 연결성을 가진 양육과정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담임목사 사모를 통해 연 
2회 운영되는 여성 중보기도 기초 입문반 과정이다. 철저히 소그룹으로 12주간에 걸쳐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강의를 통해 배우고, 기도를 실제로 훈련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워지고 매일마다 소그룹 중보기도 그룹을 운영한다. 10년 
열매를 통해 150명이 수료하고 매주 90명의 지속적인 소그룹 기도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는 2년에 한번 4주 교역과 1박2일 수련회로 진행하는 부부 모꼬지가 있다. 이 또한 
가정 사역 세미나로서 부부 치유 양육과정이고, 마친 후 부부 치유 독서 모임을 4주에 걸쳐 
같이 추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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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와 관련된 양육 과정은 고정적인 1가지와 특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MLC (Missional Church Learning Cluster)로 선교적 교회 책 읽기와 토의 모임이 2년에 걸쳐 
월1회 모임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 선교적 교회 전문 강사들을 
초대하는 특강을 연 2-3회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때 MLC 구성원들과 일반 교인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특강 형태로 진행하여 교회적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잇도록 했다.  
그리고 단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교회적으로 커피 브레이크를 매주 화요일에 낮반 
저녁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담임목사의 종합정리와 소그룹별 나눔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100명 이상이 매주 참여하고 있고, 귀납적 성경이해와 선교적 성경 읽기와 이해를 
경험하는 접근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래의 <표4>는 1기 양육구조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표 4> 
 
1기 4F’S 기반 제자훈련원과 평신도훈련원 양육구조 
 
제자훈련원 단계 평생 훈련원 
새식구반(5주 / 연4회) 
 
1단계 
Friend 
피플 퍼즐 세미나(4주) 
예배 세미나(3주) 
Back To Basic(8주) 
세례교육(4주) 
우슬초 모꼬지 (2박3일) 
2단계 
Family 
성경일독교실(연중) 
QT 세미나(4주) 
치유독서모임(7주) 
기독교세계관 세미나(4주) 
예닮여행(8주+1박2일) 
예비목자교육(10주) 
3단계 
Farmer 
여성중보기도 기초입문반(12주) 
부부모꼬지(2년1회, 4+1박2일) 
부부 독서모임(4주) 
Glocal Conference(2박3일) 
 
4단계 
Frontier 
MLC (월1회 2년 독서모임) 
선교적 교회 특강(수시) 
 
자유과정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매주) 
커피 브레이크 workshop(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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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제자훈련 양육의 결과가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 
1기 사역을 마치고 2016년 9월1일에서 9월28일까지 교회의 방향성과 양육과 
예배와 그리고 목장에 대한 성도들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알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위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인 한국어권 주일출석 인원 당시 평균 760명 중에 
25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2기 양육과 목장의 구조를 재정립하는데 매우 유익했고, 1기 
사역의 열매를 또한 평가하는데 유익했다.  
첫 번째 범주는 선한청지기교회에 속한 자신의 영적 건강성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선한청지기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와 아울러 교회의 목표와 방향, 양육과 목장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알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범주는 자유로운 구술 방식으로 해서 1기사역 7년동안 선한청지기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2기사역 7년을 바라보며 
선한청지기 교회가 우선순위를 세우고 고려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를 
통해 1기 사역의 열매를 어떻게 교인들이 평가하는지 알고, 무엇보다 지향했던 방향에 
대한 교인들의 공감도를 알 수 있는데 유익했다. 그리고 다음 2기를 위해 본격적으로 
집중하려 했던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기대와 공감대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유익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 4, 3, 2, 1 에서 선택하게 했는다. “5는 정말 그렇다, 4는 
그렇다, 3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2는 부분적이고 노력하곡 있다, 1은 그렇지 못하다.”로 
정리하고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의 모든 결과를 다루는 것보다 본 논문과 관련된 양육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결과만 다루도록 하겠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 
먼저 주목할 것은 “나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명히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 정말그렇다 46% / 그렇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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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그렇다 19% 
 부분적이다 3% / 그렇지 않다 0%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 답변이 78%에 이른다고 하는 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46%가 정말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특히 인상적이다. 다른 문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말그렇다”고 응답한 것중에 가장 높은 비율 1위였다.  그동안의 설교사역과 양육사역의 
열매이기도 하고 교회의 건강성의 지표라는 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상담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게 된 배경을 들었을 때, 설교와 Back To Basic 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점에서 또다른 질문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한다.  
 정말 그렇다 42% / 그렇다 40% 
 대체로 그렇다 15% 
 부분적이다 35 / 그렇지 않다 0%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 답변이 82%에 이른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것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고, 긍정적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1위였다. 이를 통해 
복음적 설교와 분명한 교리 교육이 성도들을 복음에 대한 본질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본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목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추가로 나온 평가는 6년에 한 번씩 한 
전 목장 대상으로 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목장 공부였다. 소규모의 교리 세미나와 지속적인 
복음 중심의 설교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전체를 아울러 목장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은 최소 5년에 한 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정리하게 되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 본질에 부합한 교회 운동이 탄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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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교회의 양육과정과 1기 사역의 결과, 교인들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중복 질문을 하며 결과를 분석해 본다.  
우선 “나는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정말 그렇다 31% / 그렇다 42% 
 대체로 그렇다 22% 
 부분적이다 4.9 % / 그렇지 않다 0.1%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73%에 달하고 있지만, 다소 포괄적인 질문이기에 
아직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중복된 유사질문과 비교해 본다. 유사한 두 가지 
질문에서는 다른 응답을 발견한다.  
먼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안다”에 대한 응답은 위의 
응답과 다소 격차가 크다.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이기 보다 다소 포괄적 유형의 질문인데, 
응답의 차이가 발생한다.  
 정말 그렇다 15% / 그렇다 37% 
 대체로 그렇다 33% 
 부분적이다 13% / 그렇지 않다 2%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위의 질문에 73%에 비해 여기서는 52%로 떨어진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잘모르는 상태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 이 점은 좀더 
구체적인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 다시 나타난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이해하고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안다”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 정말 그렇다 13% / 그렇다 42% 
 대체로 그렇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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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이다 10% / 그렇지 않다 1%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55%로 나오지만, 정말 그렇다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면을 볼 때에 아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리더십과 추후 상담을 통해 분석해 볼때, 이 대조점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1대목사와 2대목사 전환점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 건강성을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과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2대목사의 2기사역이 
시작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용어상으로는 익숙하지만, 이제까지 
물밑작업과 달리 직접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에대해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2대목사의 1기 마무리와 2기 전환 사이에서 선교적 교회를 향한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파일럿에 참여하고 배웠지만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리더의 평가처럼,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단계”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다. 어쩌면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 역시 뒤에서 다루게 될 기존 
제자훈련의 문제점인 학(學)은 있으나 습(習)이 부족한 단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의 분석은 2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한 설문조사이기에 당연히 선교적 
교회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부합한 결과였다. 그리고 나름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잘 잡아 왔지만,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 운동에 더 집중적인 역동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2기 사역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더 집중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었다.  
공공성과 다음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1기 사역을 통해 공동체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2기 사역부터 공공성에 포커스를 
맞추며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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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다. 막연히 공공성에 기초한 이웃과 관계, 그리고 다음세대를 향해 어떻게 reach out 
하느냐 문제가 가장 우리의 약점이며 2기 사역에 주목해야 할 방향으로 예상했다. 결과는 
그대로였다.  
먼저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와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이 있다”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긍적적 답변은 36%로 가장 저조한 긍정적 응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는 
전체 응답 중에서 최저 순위를 보여주었다.  
 정말 그렇다 6% / 그렇다 30% 
 대체로 그렇다 37% 
 부분적이다 26% / 그렇지 않다 1% 
또한 “우리 교회는 다음세대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다”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 답변이 44%로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중간 응답 곧 
“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전체 다른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었다. 아주 특별히 
잘못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 정말 그렇다 11% / 그렇다 33% 
 대체로 그렇다 38% 
 부분적이다 16% / 그렇지 않다 3% 
이 두 가지에 대한 리더십들의 상담을 통한 추가 의견과 분석은 한 마리로 “썩 
나쁘지 않다”는 말이었다. 즉, 지향하는 바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고, 비교적 잘 하는 
편이지만, 성도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것이 홍보 부족과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구호로 와 닿았지 체감적으로 와 닿은 바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점은 선교적 교회로서 2기 사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변화와 관심을 가져야 할지 더욱 세밀한 기획을 하는데 매우 유익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하늘 식구 
동역자 예배를 8주간 시리즈로 기획하며, 성도들의 평가와 제안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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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기초로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리더십들의 평가와 의견을 
종합해서 2기 사역의 방향을 다시 그리게 되었다.  
2기 양육구조 소개와 변화 그리고 그 의의 
1기 사역의 기획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 것처럼 1기 사역을 
마치며 이상의 평가 과정을 통해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청지기 개념 중심의 2기 
양육구조를 구성했다. 2기 양육구조는 1기 양육구조를 선교적 제자도의 청지기 개념으로 
전환을 시켰다. 기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1기의 양육구조가 2기를 통해 완성되고 
실현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었다. 2기 양육구조는 1기 양육구조에서 부족했던, 4단계에 더 
깊은 관심이 반영되어 개발되었고, 소그룹과 일대일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되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변화된 것만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용어를 선교적 제자도를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4F’s 로 단계화 하던 
것을 청지기됨(Stewardship)으로 재정리했다. 그래서 1단계 Friend를 ‘청지기로의 초대’로 
전환했고, 2단계 Family를 ‘청지기의 신앙생활’로 전환했고, 3단계 Farmer를 ‘청지기의 
생활신앙’으로 전환했고, 4단계인 Frontier를 ‘청지기의 실천생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선한청지기교회라는 교회 이름과 선교적 제자도를 청지기됨 Stewardship 으로 정리한 
맥락과 통일을 시켰다.  
1단계에서 변화된 점은 Back To Basic 교리 강좌를 일대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2대 담임목사의 특징상 1기 사역시에는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과 교리적 
통일성을 총화하는 것이 시급했다. 하지만, 2기부터는 제자훈련 자체가 집체적인 
세미나에서 학습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인 스스로가 제자를 일대일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 변화된 점은 1기 때 하던 예배세미나, QT 세미나, 피플 퍼즐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를 Faith To Follow 과정에 모두 통합시킨 점이다. 직접 제자훈련을 하는 
지도자 훈련을 강화하고 4단계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1기때 있던 다양한 제분야에 대한 
교육은 간소화시켰다. 그리고 추가 신설된 과정은 Back To Basic 을 일대일로 facilitator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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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 과정이다. 이를 통해 처음 단계부터 배우는 것이 중심이 아닌 
facilitator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게 했다.  
3단계에서 변화된 점은 따로 없기에 4단계로 넘어간다. 4단계는 이웃을 향해 
나가는 실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계관을 바꾸는 선교론에 대한 재정립에 집중했다. 
그래서 카이로스 훈련과 기독교 세계관과 비지니스 현상을 선교현장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기획했다. 그리고 미국 루터란에서 만들고 한국어로 번역된 스데반 돌봄 자원봉사자 
교육을 도입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마음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자원 봉사자로서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자어로 ‘학습(學習)’은 지식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힘을 말한다. 곧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되는 개념이다. 학(學)은 앞 세대의 
선조들의 글을 배우는 과정(연구하고, 배우고, 암송하고)을 말한다. 습(習)은 배운 것을 
자신의 삶으로 체득하고 익히는 과정(몸에 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제자훈련의 문제는 학(學)은 있으나 습(習)은 배제되어 버린 상태다. 마태복음 28장19-
2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한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연히 가르치기만 할 뿐 지키게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한가지 더 
문제는 가르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에수니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가르치고 있기에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 자체도 
의도적으로 편파적이다. 제자훈련의 열매는 책걸이가 아니고 학원의 쪽집게 과외같은 
과정이 아니다. 배우고 익히게 하고 실천하게 하도록 양육은 존재해야 한다.  
사실 4단계는 모두 목회자들에 의한 교육이 아니다. 매우 부분적으로 목회자의 
참여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력자(facilitation) 로서 평신도들이 담당하여 교육하고 실행하게 
하는데 4단게의 중요성이 있다. 카이로스도 지금 조력자 역할을 할 훈련자 양성에 
집중하고 있고, 세계관과 Power To Influence 역시 BAM (Business As Mission) 훈련을 통해 
조력자를 양성했다. 특히 스데반 돌봄 자원봉사교육을 위해서는 HIS University의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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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Certification 과정을 학교와 교회가 통합 운영하고 3학기 훈련 결과로 12명의 
수료자가 수료증을 받왔다. 
평신도들이 수동적으로 집체 교육에 학생처럼 있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고 스스로 
모임을 인도하고 조력하며 가르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2기 선교적 제자도 중심의 양육 
구조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것은 들은 것은 단지 학습의 효과 때문에 선택한 
교육공학적 방법론이 아니다. 필자는 양질의 교육을 잘 배우면 단순히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뭔가 중요한 연결 고리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그것은 말하고 가르치는 과정이었다.  들음과 행함 사이에 ‘말함’이란 과정을 
거칠 때, 실천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한다. 즉, 들은 것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말로 
고백하고 가르친 것은 행동과 삶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4단계는 양육의 
효과성 때문이 아니라 실천성을 위해서 평신도들이 말하고 가르치며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래의 <표5>는 이상에서 설명한 모든 2기 사역의 양육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1기와 2기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표4>와 비교하면 
도움이 된다.  
<표 5> 
 
2기 선교적 제자도 기반 제자훈련원과 평신도훈련원 양육구조 
(*표는 2기에서 1기 때와 달라진 필수과정) 
 
제자훈련원 단계 평생 훈련원 
새식구반(5주 / 연4회) 
*Back To Basic (8주) 
세례교육(4주) 
1단계 
청지기로 
초대 
성경일독교실(연중)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매주) 
우슬초 모꼬지 (2박3일) 
*Faith To Follow (7주) 
*Back To Basic 지도자과정(3주) 
2단계 
청지기의 
신앙생활 
치유독서모임(7주)  
커피 브레이크 workshop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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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닮여행(8주+1박2일) 
예비목자교육(10주) 
3단계 
청지기의 
생활신앙 
여성중보기도 기초입문반(12주) 
부부모꼬지(2년1회, 4+1박2일) 
부부 독서모임(4주) 
*Kairos 선교훈련(연1회 intensive) 
*세계관과 Power to Influence (6주) 
스데반 돌봄훈련(10주) 
4단계 
청지기의 
실천신앙 
MLC (월1회 1년 독서모임) 
선교적 교회 특강(수시) 
 
자유과정 
 
갈등관리와 트라우마 치료 
Be 파마 Re 파마:부모 모꼬지 
2기 양육구조의 선교적 독특성성 
2기 양육구조에서 표로 드러나지 않는 독특성은 1기에서 공동체성을 위해 
운영했던 양육과정이 모두 선교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는 특징이다. 우리 자체의 
공동체성을 위해 존재하던 강좌와 프로그램이 선교지 교회를 위한 사역이 되게 함으로 
선교훈련과 교회양육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융복합 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현재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인 2박3일 우슬초 모꼬지는 이미 멕시코 지역에서 
단기선교 프로그램으로 같이 전환하고 있다. 번역작업을 마치고 봉사자들이 멕시코 현지 
교회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내적치유를 진행함으로 교회의 건강성과 치유적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진행하는 부부 치유 프로그램인 부부 모꼬지도 2박3일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같이 전환하고 있다. 번역 작업을 마치고 봉사자들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전환하고 현지 선교사는 후속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도록 
돕고 있다.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는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선교지 교회드이 스스로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말씀 묵상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현지 
목회자들이 실제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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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나눈 소그룹 성경공부를 선교지 현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의 양육이 곧 선교훈련이 된다는 취지가 실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회 양육구조 자체가 선교 훈련이 되고, 선교사역 프로그램이 되게 하는 것은 선교적 
제자도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했다.  
요약 
첫째, 선한청지기교회의 양육구조는 단계화된 필수과정을 위해 제자훈련원과 
단계화와 연관성을 갖지만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운영이 가능한 평생훈련원으로 
이원화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돕는 체제를 운영했다.  
둘째, 선한청지기교회의 양육구조는 크게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담아내는 
제자도가 되도록 디자인하고 1기는 공동체성에 2기는 공공성에 집중하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1기와 2기는 차이점과 연속성을 동시에 담보하여 2기 사역과 부딪히지 않도록 2기 
사역의 전제 위에 구성되어 연속성을 갖는다. 1기는 듣고 배우는데 집중한 경향이 
강하다면, 2기는 말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한다. 터를 만들고 집을 세우는 방식처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셋째, 선한청지기교회의 양육구조는 성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교집합을 이루는 영역에서 기본 구조를 정립했다. 특히 선교적 제자도는 목회자 
중심의 교육을 넘어, 평신도와 함께 세우는 운동으로 전환한 점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회 양육이 실제와와 구체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역원과 장년양육사역원과 목장사역원이 함께 동역하고 융복합하며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점은 더욱 교육의 실제화를 이루는 좋은 통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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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소그룹 운동의 실제와 프로그램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 정신을 가장 잘 담아 내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선교적 소그룹과 연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음서를 봐도 제자훈련 자체가 소그룹으로 
존재해고, 사도행전으로 봐도 제자양성은 소그룹을 통해 일어났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형성된 제자들이 또다른 소그룹을 만들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다양한 소그룹 연합체로서 
지역 교회 개념이 형성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해 선교가 
진행되고, 지역 사회속에서 선교적 변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기존의 제자훈련이 개인주의적 혹은 개교회주의적 소집단 이기주의에 
복무한 문제점, 그래서 광장을 포기하고 교회 마당에 갖혀 버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폐기와 소그룹을 외면하는게 단순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교적 제자도로 본질을 찾고 선교적 소그룹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5장에 살펴본 선한청지기교회 양육구조는 결국 목장체제를 가진 
소그룹이 더욱 선교적 소그룹이 되게 하는 실천 사역을 통해 성취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장은 선교적 제자도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선교적 소그룹을 재정의하고 구체화 
시켰는지 다루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그룹 운동을 개발하고 이를 돕는 Infra Structure 
를 구성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Tracks 로 목장사역 분화 
기존 목장이 공동체성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자기와 같은 제한성을 갖고, 이를 위한 
제자훈련이 5호 담당제와 같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제와 회복 중심의 안정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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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부정당할 수 없다. 마치 가정과 같은 것인데, 아무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사명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전투 준비중인 5분 대기조처럼 존재한다면 가정이라고 하기 무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선교적 소그룹을 양성해 간다고 해서 모든 소그룹이 
전투적일 수 없고, 또 목적 이끄는 소그룹이 된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교제와 회복이 부정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선교적 소그룹을 지향점을 갖는다 해도 선교적 소그룹 내에서 
전통적인 소그룹의 역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선교적 소그룹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적인 소그룹도 당당하게 존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적 소그룹도 너무 과도하게 
사역중심으로 모집하는 방법도 지양하고, 교제와 회복 중심에서 발전적으로 선교적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크게 봐서 교회 공동체는 modality 로서 공동체와 sodality 로서 공동체로 구분한다. 
Modality는 제도적 교회로서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교회 개척선교가 중심이 된 공동체로서 
모든 세대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며 구성원 전체를 위한 제도로서 교회의 모습이다. 
Sodality는 특화된 목적에 충실한 공동체를 말한다. 사회 봉사와 참여 및 비목회적 
방법으로 펼쳐가는 선교 공동체로서 어떤 지역과 특별한 필요를 돕기 위해 형성된 
공동체를 말한다.  
교회는 이 두가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고 그 특징에 맞게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도와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 두가지가 구별된 특징이 아니라 혼합 공존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통적인 교회의 소그룹은 전반적으로 modality 특징이 더 강하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sodality로 단순하게 바꾸라고 할 수 도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선한청지기교회 선교적 소그룹은 3 tracks로 구별하여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피차 독립적이지 않게 교차적으로 존재하게 했다. 그리고 
특화되지만 서로가 배제되지 않게 하는데 주목했다. 이렇게 구별된 3가지 track은 다음과 
같고 역할과 의미를 설명하겠다.  
 Modality: Fellowhip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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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ality: Outreach 목장 
 Hybrid (Modality + Sodality): 이음 목장  
Modality 모델: Fellowhip 목장 
이것은 특별한 목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해온 교회의 전통적인 목장이다. 
교제와 나눔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정기적인 모임을 월3회 목원들의 가정에서 갖게 
하고있다. 특징이 있다면 목장을 3년간 운영하게 하고, 예비 목자를 세워 3년뒤 새목장을 
만드는 분가 과정을 거치게 한다. 여기까지 특별한 차이는 없다.  
하지만 3년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비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대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선교적 소그룹으로서 outreach 목장화 될 수 있도록 분가를 하지 않고 최대 
7년까지 자체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outreach 목장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열어주고 
전환을 격려하고 있다.  
실제 사역을 위해서 처음부터 모이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교제라는 
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사역을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장사역을 3 tracks로 재정립하고 전환할 때, 완전히 
outreach 를 위해 신규목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기존 Fellowship 목장이 
outreach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Fellowship 목장의 필요성은 Outreach 목장에서도 필요하다. Fellowship 
목장에서 Outreach 목장으로 전환도 하지만, 반대로 Outreach 목장에서 Fellowship 
목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해산을 하는게 
아니라 다시 Fellowship 목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줌으로서 충분한 
휴식을 갖고, 다시 Outreach 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식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식구나 초신자들의 경우에도 Fellowship 목장은 매우 
중요하다. 초신자도 그렇지만 수평이동으로 오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지치고 
상처 받은 상태에서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역 구조만으로 존재하는게 부담이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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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초신자도 먼저 공동체성을 경험한 다음 공공성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Fellowship 목장은 Outreach목장을 못하거나 안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모판의 역할과 쉼터의 역할로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소그룹 사역으로 역할을 정확히 규정했다.  
Sodality 모델: Outreach 목장 
이것은 선교적 소그룹 철학이 가장 녹아있는 목장사역이다. 1기 사역의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평가에 기초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적 소그룹인 목장을 통해 스며들어가도록 디자인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장 모임마다 사역을 의논하고 사역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만이 목장의 존재이유는 아니다. Fellowship 목장처럼 한달에 3번 모임중에 2번은 
친교중심의 모임을 하고 최소 월 1회 혹은 2개월에 1회를 Outreach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여 모임하는 것은 덜 강조하고, 주일에 교회 식당 공간이나 교실 
공간을 빌려서 모임하는 것도 허락하고 상황에 따라 권장한다.  
대신에 3년마다 분가를 해야 하는 원칙이 처음부터 요구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6년을 갈 수 있게 한다. 하지만, 3년이 되면 Fellowship 목장으로 다시 안식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고, 안식 기간을 1년을 제공한다. 하지만, 1년 뒤 Outreach목장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2년 더 Fellowship 목장 역할을 하게 하고, 2년 뒤에는 Fellowship 목장처럼 분가를 
할지 아니면 다시 Outreach로 전환할지 결정하게 된다.  
아웃리치 목장을 하는 동안 우선적으로 교회 제직 사역부서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부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직 사역부서와 연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교회 비전헌금이나 목장사역원 예산에서 Outreach 지원금을 후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활동이 커져서 NPO 로 전환할 경우 교회가 이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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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목원들에게 스데반 돌봄 훈련이나 필요한 4단계 사역 
훈련을 꼭 받도록 권유하고 평신도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한다.  
Hybrid (Modality + Sodality): 이음 목장 
이것은 또한 선교적 소그룹 철학이 다음세대 선교로서 잘 녹아있는 목장사역이다. 
이것은 1기 사역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들과 잘 소통하고 준비하는 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획된 선교적 소그룹이다. 그래서 이 특징은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목장사역이다.  
다음세대를 교육이라는 이름에서 접근하는게 갖는 좋은점이 있지만, 아쉬움을 
발견했다. 바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다음 세대 사이에 상하관계가 형성이 된다. 즉 
가르치는 자 세대의 언어와 문화가 중심이 되어, 배우는 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 
그래서 교육 내용 자체보다 전달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기 교육 내용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다음세대를 교육이라는 접근 보다 선교라는 접근으로 
그 개념을 재 정립하기로 했다.  
다음 세대를 선교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전달하는 자와 수여하는 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선교를 가면 전달자의 언어와 
문화는 최소화 하고 수여자의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선교적 수여자로 인식한다면, 기성 세대의 언어와 문화가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 전달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만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정에서 
책임지자는 부모 역할론을 중심으로 세웠다. 하지만, 이것이 개별 가정의 문제로 넘겨 
버리는 것은 또다른 무책임함이 될 수 있기에, 이것을 소그룹 공동체의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즉, 과거 자녀 교육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책임 지는 것처럼,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소그룹이 되게 하는 방향성으로 잡았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부모라는 마음으로 소그룹이 다음세대를 선교적 돌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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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육부의 초등부 사역자와 중고등부 사역자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제자훈련이 이음목장의 어린이 목자와 청소년 목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게 
했다. 즉, 제자훈련이 다음 세대를 소그룹 리더로 양성하는 훈련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게 
되고, 담당 사역자들이 이음 목장을 책임지는 사역자로서 어린이 목자들을 훈련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부 목회팀들이 어린이 목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어린이 목자들에게 제공하고, 목장 사역원 예산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했다. 그리고 어린이 목자들을 위해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 매우 특별한 여행을 
지원하고 자부심을 갖고 교회적인 지원을 받으며 역할을 하게 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목장을 하게 되면 먼저 다함께 자녀들과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자녀들이 기도제목을 나눈 후 부모들과 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목장 모임을 40분 정도 갖고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하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목장 모임을 갖게 한다. 이런 과정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음목장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많은 목장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음목장은 선교적 소그룹이면서 Modality 적 특징과 Sodality 의 특징을 
모두 공유한 Hybrid 스타일로서 발전이 되고 있다.  
선교적 소그룹을 돕기 위한 직접적 지원 프로그램 
선교적 소그룹을 운동이 진행되도록 3 tracks 로 운영을 하면서 이를 단순히 
목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큰 부담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한 지원팀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서 목장들이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 
시행하도록 돕게하기 위해 아웃리치 운영지원부를 신설하였고, 전체 목장을 상대로 
이웃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선교적 대상으로 보는 이음 목장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사역자를 배치하고 이음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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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모임을 진행했다. 이런 지원부서와 프로그램을 통해 아웃리치 track과 이음목장 
track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웃리치 운영 지원부 신설 
목장 사역원 안에 아웃리치 운영부를 신설하고 아웃리치 목장을 세우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4가지 목표(자료수집, 전문 활동가 조직, 마중물 프로젝트와 지원 까페 운영, 
세미나 및 자원봉사자 훈련)로 사역을 시작했다.  
첫째, 아웃리치 지원부는 목장들이 이웃들에게 아웃리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단체와 행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료수집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속에 있는 NPO 단체와 다양한 봉사단체 그리고 기관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교회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아웃리치 지원부가 <지역사회 아웃리치 가이드 맵>이라는 자료집을 
제작하게 되어서 교회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추천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교회내의 사회복지사와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함께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타당성 조사를 전문적으로 한 결과로 
인해 실효성이 매우 높은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매우 좋은 자료가 되었고, 아웃리치를 꿈꾸고 계획하는 
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천 자료로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아웃리치 지원부는 전문 활동가 조직을 구성했다. 교회내의 활동가들, Foster 
Caring 관련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사역 단체 대표 그리고 홈리스 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부모와 자녀를 위한 Outdoor 행사 전문가등이 모여서 교회가 낮은 단계에서 
심화단계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웃리치에 대해 연구 조사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 교인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회족 필요를 
알아가도록 돕는 학습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Foster Caring을 위해 간증집회와 세미나를 
3회 개최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교인들과 목장에 소개했다. 그리고 장애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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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3회 개최하여 교회 리더십 전체, 장애인 사역부서와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장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홈리스 사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단체를 소개해서 개인적으로나 목장 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셋째, 이렇게 형성된 아웃리치 지원부와 활동가 모임이 연구하고 자료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료집과 방법이 제시되었고, 전 목장을 대상으로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것이 마중물 프로젝트와 이를 위한 마중물 까페 운영이었다.  
전 목장을 상대로 $100을 지원하고, 교회 안에 마중물 까페를 설치하여 커피와 
다과와 음료수를 제공하며 매주마다 2-3 목장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매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목장을 도왔다. 그 때 발간된 자료집을 제공하고, 전문 활동가들이 목장의 
관심분야를 듣고 방법을 제안하면서 목장의 참여를 유도했다. 2017년 첫 시행에서 48개의 
목장중에 35개 목장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목자의 간증과 
함께 매주일 예배마다 소개가 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 이 프로젝트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경찰 초청 
점심 식사와 교제, 장애인 단체 밀알 점심식사 제공, 매월 1회 장애인 부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매월1회 양로원 방문 사역, 산책로와 등산로 개똥줍기 사역, 국경 노숙인 
사역, 홈 디포 일용직 노동자 위로 사역, 지역사회 장애인 박람회 봉사자 참여 등이었다.  
고무적인 것은 1회성 이벤트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아웃리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아웃리치 목장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2017년 첫 마중물 프로젝트 이후 
매월 사역하는 6개의 아웃리치 목장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2018년 두 번째 마중물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총 53목장 중에 32목장이 참여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5개의 
아웃리치 목장이 운영되고 있다.  
넷째, 전반적인 인식의 공감대와 참여를 위해 사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인식 전환을 위한 세미나와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이다. 앞에서 구술한 것처럼 이미 많은 세미나가 운영되고 사람들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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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식의 공감대가 향상된 것은 사역에 대한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은 자원봉사자 교육 개발인데, 이는 다음의 발전 과제로 보고 준비 중에 있다.  
이음목장 지원팀 운영 
목장 운영부 안에 이음목장 지원팀을 구성하고 역시 관련된 연구 및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제공, 그리고 정책개발과 세미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2세 교육사역원의 초등부 사역자를 1.5세로 세우고, 동시에 초등부 사역자를 이음 목장을 
초원 담당 부목사로 겸임하게 하여 2세 교육 사역원과 목장 사역원이 융복합이 되어 
운영하게 했다.  
첫째, 이음목장 지원팀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목장에서 함께 신앙과 삶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미국교회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휴스턴 침례교회의 사례와 한국의 향상교회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리고 
선한청지기교회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고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음목장 지원팀은 어린이 목장 모임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제자훈련을 
개발하고, 그 제자훈련을 받는 어린이들이 목장에서 어린이 목자로 추천 받은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린이 목자로 섬기게 했다. 그래서 어린이 목자들이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컬리큐럼을 만들고 활동 재료를 지원팀 차원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원을 한다. 
어린이 목자들의 Feed back 을 듣고 그 모임을 위해 최적화된 활동 방법을 개발고 있다.  
장애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더욱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 예산에서 일대일 
도움이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소그룹 활동과 
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소그룹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에 또한 집중하고 있다.  
셋째, 이음목장 지원팀은 더 이음목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부모를 위한 
세미나 운동을 동시에 펼쳐가고 있다. 현재 초등부 중심의 어린이 초원을 넘어서 청소년 
초원을 구성하는 방안과 어린이 목자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학사업 등의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부모를 위한 ‘Re파마, Be파마’ 세미나를 통해 성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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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이해하는 법, 성경적 부모와 자녀의 원리, 그리고 게임하는 아이들과 소통하기등의 
현장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들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자녀들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결과 2017년1월 처음으로 이음 목장을 시작할 
때, 교회 전체 48개 목장 중에서 7개 목장으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2019년3월 현재 이음 
목장은 교회 전체 53개 목장 중에 10개이 모임으로 성장했다. 사실상 2년 동안 성장한 목장 
숫자는 이음 목장이라고 해도 된다. 이처럼 가장 목장하기 어려운 자녀들을 둔 젊은 부부의 
목장이 가장 성장하는 목장이 되었다.  
현재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3 Tracks 로 목장 사역이 분화되고 아웃리치 목장과 이음 목장이 새롭게 도입된 
것은 선교적 교회의 DNA가 소그룹을 통해 실현되는 좋은 통로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년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면을 발견하고 또한 새롭게 도입해야 할 면도 발견이 된다.  
첫째,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특히 아웃리치 목장의 경우에 많은 
참여를 통해 열매가 있지만, 아직도 교회의 완전히 자발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보다는 이끌어가야 하는 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문제는 아웃리치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이 지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다.   
이를 위해서 목장 사역부 안에 아웃리치 목자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각 초원마다 아웃리치 목장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초원으로 분리해서 집중적인 캐어를 하고 자체적인 교제와 세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그리고 목장 모임의 방법에 
대해서도 혁신을 하고 함께 실험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음 목장의 경우에는 모임이 꾸준히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의 특징상 가정을 오픈하기 어렵기에 목장 모임이 몇가정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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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다보니 모임이 부정기적으로 되고, 결과 어린이 목자들의 헌신도와 모임의 
응집력이 약화된다는 면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혁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성인 금요예배와 2세교육 
사역원의 금요예배가 같이 있는데, 과감하게 성인 금요에배를 폐지하고 교회의 모든 
교실을 이음 목장을 위한 목장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중이다.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부모와 기도한 후, 부모들은 방으로 가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자녀들은 
초등부실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모임의 
지속성과 부모와 자녀가 연결된 신앙적 풍도 조성에 집중할 필요성을 고민중이다.  
둘째, 보강하고 새롭게 도입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아웃리치 목장에서 두가지를 
보강하여 발전시켜 가려한다. 지역과 주변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도가 중심이 된 목장을 
만드려고 한다. 커뮤니티 센터나 스튜디오 등을 임대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교회가 아닌 
지역에서 갖고, 그곳에서 소그룹 모임을 묶어주는 방식의 아웃리치 목장을 발전시켜 가려 
한다.  
즉 목장의 개념을 선한청지기교회 교인들만으로 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목자는 
훈련 받은 사람이 하지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역시 과감하게 금요예배를 폐지하고, 교회 밖의 공간을 임대해서 선교적 전체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같이하며 구도자들을 만나고 돌보는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을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처럼 선교적 소그룹을 활성화 해 가는 방안은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점과 새롭게 
발견되는 도전이 공존한다. 이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바라보는 긴장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교적 제자도를 선교적 소그룹을 통해 더욱 실현하고 성취해 갈 
때, 선교적 교회는 퍼즐처럼 맞추어져 간다고 본다.   
요약 
첫째, 선교적 소그룹은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가장 우선적인 장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제 중심의 목장 소그룹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압적으로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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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버린다면 가장 선교적 소그룹 활동만 할 뿐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DNA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청지기교회는 목장 사역을 3tracks (Fellowship 
목장, Outreach 목장, 이음 목장)으로 구분하여 Outreach목장과 이음목장을 통해 선교적 
교회 담론을 성취해 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둘째, Outreach 목장과 이음목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방법론을 젝공하는 지원부서와 팀을 운영했다. 
자칫하면 목자의 개인에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떠 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기에 같이 
논의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파일럿 방식의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해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다했다.  
셋째, 새로운 시도이니 만큼 한계와 또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고 과감한 변화를 작정해야 할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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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2대 목사로서 선한청지기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을 통해 어떻게 선교적 교회론 전환해 왔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목표와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와 연구질문,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 개관을 다룸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교회 기성의 제자훈련에 대해 비평적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기성 
제자훈련을 시행해온 선한청지기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평가를 하고 이것을 선교적 
제자도로 재정립해야 함을 고찰했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의 정량적 성장주의 갖힌 
모습, 교회 마당만 있고 광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결국 교회 내에서 핵심세력 되는 
통로같은 제자훈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선한청지기교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발전시키며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정립했다. 그래서 선한청지기교회 
선교적 제자도는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탈학습화(de-learning)를 통해 사고의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구원과 선교가 분리되지 않는 선교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와 일상을 
분리 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제자도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이렇게 정립된 선한청지기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와 이를 실현하는 
선교적 소그룹 운동의 성경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선교적 제자도를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과 목회자로 인식하는 문제 때문에 생활속에서 선교적 존재(Missional Being)이 되는 
성경적 근거가 필요해서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의 모델로 ‘청지기됨 (stewardship)’으로 
규정하고 주인의식이 아닌 주님의식(Lordship)이 청지기됨의 기초가 됨을 정립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됨을 구현할 사역의 통로와 장을 선교적 소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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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이 선교적 소그룹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와 바실리카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보고 선교적 소그룹 운동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정립해야 함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 담론 정립을 위해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펼쳐 왔는지 그 여정을 소개했다. 특히 2대 
목사로서 목회 리더십 전환기를 전통적인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를 제안했다.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을 비전 캐스팅 하는 방식이 아닌 
교회적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통해 Solution Provider 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리더십 
전환기에 발생 가능한  갈등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를 나누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1기와 2기를 구별하여 단계적인 구분이 되면서도 
연속성을 갖고 강압적 전환이 아닌 점진적 진행되 되게 했던 과정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선교적 교회 담론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4C’s 와 같은 개념의 도입과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본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어떻게 목회 
리더십과 평신도 리서십들이 함께 학습 공동체를 유지해 왔는지 그 과정을 소개했다.  
5장에서는 이런 여정을 통해 정립된 선교적 제자도 목회철학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구성된 제자훈련 양육구조를 소개했다. 4F’s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조화 
되어지고, 단계별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에 부응하는 양육 과정을 만들었는지 
소개했다. 이 양육과정에는 필수적 훈련 과정을 담당하는 제자훈련원과 필수 훈련으로 할 
수 없는 평생교육원으로 이원화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양육 
구조인지 제시했다. 그리고 6년 6개월의 1기사역을 마치고 이에대한 성도들의 성취도와 
평가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2기 양육구조가 재구성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소개했다.  
6장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선교적 제자도의 양육구조가 어떻게 소그룹 운동에서 
시행되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밝히고 있다.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할 선교적 
소그룹 구성을 위해 전통 목장 체제를 3 Tracks 로 분할하고, Outreach 목장과 이음 목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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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 선교적 교회 담론이 구체화 되도록 했다. 전통적인 교제 중심의 목장과 선교적 
교회의 아웃리치 목장이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공존하며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결과는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며 발전적인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목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울 수 있는 지원부서와 팀이 기획과 
평가를 함으로 상호 서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몇가지 사레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현재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갈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연구는 선한청지기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선교적 교회 담론을 선교적 
제자도로서 청지기 정신을 기초로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통해 어떻게 성취해 왔는지 그 
여정을 고찰한 내용이다. 미국 Los Angeles 에 소재하는 보수적 신앙 배경을 가진 전통적 
선교하는 교회로서 20년을 이어온 중형 한인 교회가 2대 목사와 함께 선교적 교회 담론을 
다시 재정립해 온 10년의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전환의 여정속에 소통과 
실험과 평가를 통해 정립된 이론과 방법론이 다른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담임목사 전환기를 거치는 교회들에게는 선한청지지기교회의 도전과 모험의 여정이 작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마지막 몇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비록 기존의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도를 배제하고 
선교적 교회 담론을 논할 수 없다.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는 것은 제자훈련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 성장과 개교회주의에 복무하기 위해 본질을 왜곡한 
잘못된 형태와 적용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므로 치열하게 비평적 접근을 해야 하고, 동시에 
비판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에 부합하는 선교적 제자도를 재정립 해야한다.  
선교적 교회론도 자칫하면 또다른 교회 성장의 방법론처럼 곡해되어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아닌 현실에 유익한 운동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기존의 
제자훈련에 대한 비평적 접근 만큼이나 대안으로서 선교적 제자도 운동도 자발적인 
비평적 자기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자도와 제자훈련이 고정된 메뉴얼이 되고, 
토달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배워야 할 존경의 대상으로 남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본질에 부합한 선교적 제자도가 되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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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제자도가 아무리 본질에 부합한다 해도 교회가 속한 
현실적 상황과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또한 부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Validity (성경적 
근거성)와 Relevancy (현실적 적합성)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일은 선교 학자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형편을 헤아려 개교회에 맞게 
목회 철학으로서 정립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자기 연구와 신학적 
성경적 정립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선교학자 보다 현장목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론은 목회자 단독으로 풀어가면 이 또한 교조적인 위험성을 갖는다. 
철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선교적 교회 담론과 제자도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징상 담임목사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합성을 위해서는 평신도 리더와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삶의 정황에 가장 잘 맞는 매우 특징적인 
새로운 단어와 언어로 제시된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 담론은 일반론이 아니라 개교회의 
변혁과 회복을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다.  
셋째, 선교적 교회 담론을 너무 쉽게 ‘교회와 세상’이라는 ‘거대 담론적 구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방식의 구호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교적 교회론은 그저 큰 이벤트를 갖게 되는 것과 
같다. 또한 반대로 치우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 담론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문제로 환원시켜서 개인적 
담론으로 국한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 개인으로서 역할은 결국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선교적 교회론은 공동체 없이 개인에게 갖히게 된다.  
그래서 이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선교적 소그룹 운동을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성을 갖게 만들고, 동시에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공공성을 갖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건강한 선교적 소그룹을 
통해  선교적 교회 담론은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럴 때 개개인은 더욱 선교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교회 공동체는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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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며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에는 본질에 대한 
순수성 만큼이나 방법론에 대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자칫 본질을 추구한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이 순수함의 증거라는 방식으로 오도될 위험이 크다. 이것을 순수한 선교적 
교회론이고 제자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오직 고민하는 담임목사만 남고 
아무것도 없다. 자기 위로로 본질을 고민했으니 실패도 성공이다고 강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선교적 제자도는 행사(Event)와 과정(Process)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적절한 행사는 없고 과정만 있거나, 계획된 과정은 없이 행사만 이어지는 양 극단은 
지양되어야 한다. 과정을 위해 행사가 존재하고, 행사를 위해 과정이 존재하는 균형과 
준비가 있을 때 선교적 교회론은 더욱 본질적이고 더욱 현장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원함으로 개인의 창의성이 아닌 
교회의 융복합성을 통해 현장화 시켜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한다는 것을 단기간 양육구조와 프로그램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제자도 되는 과정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제자훈련을 마쳤고, 사역현장에 배치되었다고 제자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담론을 주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의 한계에 있다고 본다. 
5년 학습 공동체로 공부하고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가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제자도는 평생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안단테의 속도로 가야 할 
여정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인지해야 한다. 책 걸이와 수료증으로 증명될 수 없는 선교적 
제자의 여정은 진행형이고 미완료시제로 봐야 한다. 제자는 명사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동사로 형용사로 존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필자는 선한청지기교회의 10년 사역을 통해 한 결과를 맺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려 본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선교학자들의 성찰과 
현장 목회자들의 응답이 동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만인 
제사장적 태도로 참여하는 여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 긴 여정에 동참하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우리의 실험과 열매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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